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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년  사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오영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신년을 맞이하면서 미주 50개 주에

서 동포 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회장님들과 미주에

거주하시는 한인 동포들 모두에게 송구영신의 인사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뉴 밀레니엄 새 천년을 맞이하여 원년의 계획을 설

계하던 설레임도 9·11 자살 테러 공격의 응징으로 아프간 전쟁

이 발발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와 함께 동포들의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금년을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난 한 해가 보람된

분들에게는 새해에도 계속 보람된 한 해이기를, 지난 한 해가 어려

웠던 분들에게는 어려움을 가는 해에 실어 보내고, 보람되고 희망

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총연은 여러분의 성원으로 19대 출범 이후 6개월 간, 급변하는 정

세에 대처하면서, 9·11 사태 희생자를 위해 총연에 총 대책 위원

회 구성, 지역 한인회를 통하여 동포 사회에서 모금한 금액이 12

월 7일 현재 4백 25만 달러가 넘어, 우리 한인들의 저력과 위기 상

황에 대처 능력이 있는 문화 민족임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하였

으며, 총연 행정체제 및 통신체제를 구축하고, 각 지역 한인회는 물론 회원간의 Net Work 구축을 위하여 Website를 재

정비 구축했으며, 단계별 업그레이드를 위해 사무처에 전문인을 고용, 전자실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연은 신년에도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총연신문(분기별) 발행과 임원 확대 회의 및 지역 세미나를 개최(제2차

회의-2002년 2월 22-24일/ 달라스)하여 총연과 지역 현안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고, 총연을 미주 한인 민족 공동체

의 구심으로 자리 매김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동포들의 정치 역량 신장과 차세대 정치 입문 마련을 위한 정치 포

럼(5월 중) 개최를 추진하고, 위헌 판결로 존폐 위기에 있는 재외 동포법의 개정 존속을 위한 동포 의사를 집약 대변할

총연 특별 대책반을 가동하여, '재외 동포법은 반드시 존속'시키도록, 본국 관계 기관에 로비를 계속 하겠으며, 재외동

포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센터 건립을 위해총연이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회장단은 총연의 재정 자립 확보를 위해 총연의 600만 재외 동포 구심에 미주 총연이 있음을 홍보하고, 총

연을 중심으로 미주 동포 사회가 서로 돕고 힘을 결집해야할 필요성의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이를 위한 Network 구

축의 시급함을 본국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면서, 미주 동포 사회가 본국에 헌신하고, 송금이나 본국 투자 사업을 통하

여 얻는 이익의 환원 또는 민족의 자산을 활용해야 하는 미래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 투자 차원의 총연 지원 예산 확보

를 건의하고, 선구자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열거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총연이 미주 한인 동포사회에 확실하게 구심화 해야하며, 이

를 위해 모든 총연 회원 모두의 협조는 물론 지역 한인회장님들이 총연을 중심으로 자구적인 노력으로 힘을 모을 때 가

능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임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여러 회원들의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새해에는 동포 모두

가 건강과 행복으로 한인 사회가 보다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원하며, 신년사에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2월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본지의 기사내용은 발행인과 편집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4대 지표

◆ 미래지향적 개혁

◆ 자립 재정 확립

◆ 민족공동체 구심화

◆ 한미 양국 교량역할

□오피니언

   이민휘 명예회장

   김기홍 수석 자문위원

   박찬일 부회장

□9.11성금 관련기사

□미주 이민 100주년

□재외 동포법

  [건의문] ‘총연의 입장’

□1차 이사.임원회의

□신임회장단 한국방문

□인물

□총연 업무일지

□지역한인회 소식

   ▷뉴욕 한인회

   ▷시카고 한인회

   ▷LA 한인회

   ▷애틀렌타 한인회

   ▷시애틀 한인회

   ▷서북미 현합회

   ▷샌프란시코 한인회

   ▷차타누가 한인회

   ▷대뉴저지 한인회

  ▷하인스빌 한인회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회

   ▷퀸즈 중부 한인회

   ▷북버지니아  한인회

   ▷북아리조나  한인회

   ▷플러싱 한인회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브루클린 한인회

   ▷피닉스 한인회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회

□지역 소개

   콜로라도 스프링스

 

 ☞ 회비 납부 방법은 . 특별회비(직책에 따라 상이. 일반회비($200)

                                     Payable to :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 USA

                                      보내실 주소: 1135 W. Cheltenham Ave. Suite 200

                                                   Melrose Park, PA. 19027

  비고란에“19대 정회원 회비 또는 특별 회비”라고 기재하여 보내 주시면 즉시 영수증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임원. 이사 특별회비 및 일반회비 자진납부는 총연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합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사무처

임오년을 맞이하여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총연이 미주 한인 동포 사회에 확실하게 구심화

하기 위해서는 회원을 비롯한 동포 여러분의 힘이 총연을중심으로 모아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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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주한인회 총연신문[2] [2001년 1월 25일]  오피니언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명예회장

이  민  휘

이오영 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면서 총

연의 앞날을 기대해봅니다.

본인은 선임 총연 회장으로서 몇 마디 경험

담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해 총연과 동포사회가 일할 수 있

는 분위기는 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세상에는 쉬운 일들만 있는 것

은 아닙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

을 성취할 때 그 성취감은 이루 말로 표현 할 수 없이 기쁩니다.

나는 총연 회장 출마 시 회원들과의 약속, 즉 선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남모르는 고통을 받아가며 동분서주한 끝에 ‘1차 세계 한민족대회’를

미국 워싱턴에서 성공리에 잘 치루였고, 총연 회관건립 기초작업으로 기금

모금운동 끝에 얼마라도 기금을 모았다는 사실이 가슴에 벅찬 일이며, 본국

정부와 동포사회에 총연의 위상을 높였다는 데는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하여

임하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포사회의 지도자라고 알려진 인사들 조차 비협조적이고 배타적

태도로만 일관해  큰 성과를 더  올리지 못한 점은 나의 부덕한 점이 많지 않

았는가 하고 반성도 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는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연은 과거 시비보다 전비 거울삼아 건전한 총연으로. 조직의 운영은

‘사’보다 ‘공’을 ‘감정’보다 ‘이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

각합니다. 먼저 총연이 한인사회의 명실상부한 대표기관이 되려면 개인감정

을 내세우지 않는 원칙에 입각한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공

공 단체의 운영에는 반드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으로 임해야 함이 옳다고 나

는 여깁니다.

지금까지 총연의 운영에 대해서는 불미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였고 비평받

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제 와서 거듭 거론만 한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삼아 다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운영 체제의 확

립이 필요하다고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을  생각하고 감정보다  이성을을 내세워 회칙에 입각한 법의 준수 태도

가 절대로 긴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총연은 누구 몇몇이나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쪼록 이오영 회장께

서 회원들의 화목과 단결을 위해 좀 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남의 과오를 잘들 말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난

에 대하여  논쟁하거나 변호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정의로운 일에 열심히 일을 한다면 비난도 점차 수그러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아량 있는 사람이 됩시다.

19대 총연 출범을 환영하며
                                                      수석 자문위원 김기홍

총연 가족 여러분!

미주 220만 한인동포 모두의 건강과 번영을 이 새 아침

에 기원 드리며, 새 한해로의 비약을 향한 각 가정마다의

힘찬 발걸음이 모여 민족공동체의 추진력을 이루고, 이

추진력을 모아 전 인류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한인공동

체로서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년 전 새 천년을 맞이했던 전 세계 가족의 공감대는 한

세기의 안정기의 종결과 새 세기로의 도약에 대한 미지

의 기대였으며, 변화로의 예감이었습니다. 인류의 이전

경험으로는 감당키 힘들 정도로 급속하며 예측 불허한 인류사회의 총체적 변화는, 아마 각

개인의 탁상을 차지하고 있는 컴퓨터가 대변한다 할 것입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우주공

간의 어두움을 바라보는 듯한 새 천년의 신비함이 크기에, 그에 대한 기대 또한 전례 없이

커 보입니다.

변화의 시대를 도약과 번영으로 결실 시키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는 한인공동체의 지도자

적 역할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며, 새 세기로의 전환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는 공동체의 결

단은 전 인류사회를 위한 공헌일 뿐 아니라, 미주한인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조합된 미주지역의 난제라 할 인종간, 그리고 공동체간 갈등은 더

이상 한 나라에 국한된 이슈라 볼 수 없습니다. 지난 세기가 이루어낸 동서남북간 밀접한

교류는 국가간, 인종간 국경에 대한 개념을 희석시켰으며, 인테넷이라는 통신의 혁명은 과

히 전 세계를 한 단위로 통합화 시켰습니다. 이제 국경간, 인종간 저항은 지리적이라기 보

다는 심리적이며, 지역이라는 개념은 경제적 구분이며 실리추구의 정치적 세력화에 초점

화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새로운 세기로의 신속한 적응은 모든 공동체의 약속된 미래

를 위해서는 감당해야 할 당면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폐쇄성과 배타성은 더 이상 생존의

방편이 될 수 없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융화와 적응만이, 정체성을 견지하려는 심

리적 저항감을 극복해 내고 미주지역에 뿌려진 지난 100년간의 피땀을 값지게 지켜 나갈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실익공유의 경제적 공동체화, 문화와 경제의 인터넷화라는 인

식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체제와 통신 연결망 구축은 급선무이며 이로써 미주한인사회의

대 미주지역에 대한, 경제적 리더쉽을 확대해 나감과 아울러, 정치력 역량과 기반을 공고히

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고유문화의 유수성을 적극적으로 전파함으로써 미 주류사회의

소수민족에 대한 소극적 포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140개국에 자리잡은 600만 전체 해외동포의 번영과, 동시에 큰 경제적 위기를 마

무리짓는 단계에 있는 모국을 보조하여 조국 통일이라는 민족적 대염원을 완성시켜 나가

기 위해서는,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리더쉽이 그 여느 때보다 중차

대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값진 피땀을 통해 일궈낸 현재의 정착과 안정을 미래의 번

영으로 지켜 나가야함이 미주한인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품어, 동

포사회의 도약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의 다짐과 헌신을 당부 드립니다.

임오년의 첫 아침의 신선함으로 각자의 가슴을 가득 채우며, 소수민족으로서 미주사회에

자리매김을 위해 치러야했던 한인 이민사에 새겨진 시련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숙연한 감사함에 넘칩니다. 이제 미주한인 공동체의 희망찬 미래를 향한 비상의 나래를 이

새 아침에 우리 모두 한껏 펼쳐 내어, 신 세기인으로서 전 세계를 품어 안는 경이로운 한해

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2년 임오년 새해아침

소집공고

일시 : 2002년 2월 22일(금) - 24일(일) .    등록 : 2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

분과 및 본회의 : 2월 23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 30분) .   관광 및 자유시간 : 2월 24일

장소 : 달라스(TX) 소재 Ommi Dallas(Park West) Hotel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  오  영

제2차 임원, 이사 확대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공사 다망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삼아 다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운영 체제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임오년에 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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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총연 이오영 회장은 9·11 테러

참사 성금 모금 총액이 12월 30일 현재

4백 28만600불41센트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한인 사회에서 각 지역을 통

해 모금하여 미 Federal Emergency

Fund 기구에 전달, 집계한 총액을 밝

히면서, 이번 모금 현황을 미 대통령과

상원의원을 비롯하여 한·미 언론에 알

렸다고 말하면서, 이번 모금을 위해 적

극 동참해주신 지역 한인회장과 관계

기관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앞서 미주총연은 사고 직후 자살

테러 분자에 의해 감행된 공격으로 막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낸 반 인

륜적인 만행을 규탄하고, 부시 미 대통

령의 대응책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

를 발표하느 한편, 각 한인회에 공문을

발송, 인종을 초월하여 피해자 가족을

돕기 위한 한인동포들의 동참을 위해

미주 총연에 총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각 지역 한인 회장을 지역 실행 위원장

으로 위촉하여 모금 운동을 통해 모금

된 성금을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미 관

계 기관에 접수한 후, 그 실적을 총연

사무처에서 집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의뢰한 바 있다. 이번 모금을

통하여 미주 한인 동포들이 미 주류사

회와 아픔을 같이하고, 주류 사회 위기

에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역량있는

문화 민족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

가 되엿으며 부시 대통령과 파타키 뉴

욕 주지사는 한인 컴뮤니티의 온정에

감사한다는 뜻이 담긴 서신을 미주총

연 앞으로 보내왔다(하단 전문 참조).

한인동포, 미 주류 사회와 아픔을 함께 나눠
“미주지역 한인회 9·11 성금 적극 참여”

이번 성금 모금운동에 각 지역한인회

(단체)별로 총연에 집계된 내용은 아래

와 같다.

별 모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LA 한인회: $1,477,696.40

휴스턴 한인회: $41,543.00

필라델피아: $94,161.00

부시 대통령, 뉴욕 주지사 감사서신 보내와

<사진> 이오영 총회장이 달라스 한인회에서 총연에 보내

온 금액$24,683.10을 총연 사무처에 방문한 RED CROSS

워런 매릭에게 전달하고 있다

워싱턴D C 한인회:

$218,704.00

시카고 한인회:

$210,000.00

오렌지카운티 한인

회: $6,509.00

샌프란시스코 한인

회: $163,732.71

샌디에고 한인회:

$11,472.60

보스턴뉴잉글랜드

한인회: $27,953

차타누가 한인회:

$3,850.00

낙스빌 한인회: $3,

450.00

멤피스 한인회: $5,

200.00

네시빌 한인회: $1,

200.00

아틀란타 한인회:

$24,535.23

달라스 한인회: $24,

693.10

디트로이트 한인회: $9,800.00

대 뉴저지 한인회: $2,584.92

뉴욕 한인회: $498,045.66

뉴욕 라디오 서울: $1,214,378.00

<접수 순>

 1차 소계 : $4,059,674.62

 *1차 추가접수 현황(12/07)*

마이애미 한인회: $6,500.00

앵커리지 한인회: $10,240.00

시애틀 한인회 : $56,258.79

타코마 한인회: $81,000.00

스포켄 한인회 :$3,760.00

밴쿠버 한인회 : $700.00

오레곤 한인회 :$23,000.00

아이다호 한인회 : $500.00

유진 한인회 : $1,100.00

남부 오레곤 한인회 : $500.00

필라델피아 $5,000.00

 2차 소계 : $4,250,945.41

*2차 추가접수 현황(1/08/02)*

하와이 한인회: $1,985.00

임페리얼벨리 카운티 한인회: $3,200.

00

콜로라도스프링스 한인회: $10,500.

00

북알라바마 한인회: $5,996.00

캔자스시티 한인회: $7,200.00

오마하 네브라스카 한인회: $1,174.

001

Friends of korean, culture(TN): $500.

        총계 : $4,280,600.00

             (1/08/02 현재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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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7-29일 이오영 미주 총연 회

장, 서영석 총연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

특별 위원장(현 서남부 연합회장), 노명

수 오렌지카운티 회장 등은 LA 이민 100

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주최로 레디

슨 호텔에서 개최된 미주 한인 이민 100

주년 기념 사업회 전국 회의에 참석하여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필

라델피아, 오렌지카운티, 하와이, 시카고,

아틀란타 등지에서 온 미주 한인 이민 100

주년 기념 행사 추진 위원회 대표들과 함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
범동포적,범 지역적 사업추진은 총연과 긴밀한 협조하에..

1919 년 4 월 14-16 일 서재필 박사가 주축이 된 독립지사들이( Little Theater,

현 Play and Players Theater ) 모여서 " 제 1 차 한국의회 " 를 열어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선포한 유적지와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12월 1일 오후 2시 현판식

을 거행하고 있다.

최초 독립지사에 의한

 한국의회 장소 기념 현판식

   한인동포들이여,  깨어납시다.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부회장   박 찬 일

지난 9월 11일 인간 미사일 폭격으로 인하여 미국

경제력의 상징같은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박살나고,

미국의 자존심인 워싱턴 페타곤이 폭격으로 인하여

부서지는 말하기조차 힘든 테러로 인하여 항공기의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수천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

되었다.

또한 상업 항공기가 사업시작 이후 처음으로 3일간

이나 발이 묶여 있었던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들 모

두는 연일 계속되는 광고없는 TV 실황방송을 보아

오면서 인간일 수 없는 악마들의 잔악한 자폭에 분

노하고 슬퍼하면서 때로는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죽어간 많은 생명들에 대한 추모

속에서 지내왔다. 이제 미국과 영국은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며 테러단을 보호하고

있는 아프카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공습하기 시작하여 이미 아프카니스탄의 제공권

을 완전히 장악하고 테러단의 두목인 빈 라덴의 목을 죄어 가고 있다. 옛 말에 로마에

가면 로마인으로 행세하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살기 위해 미국에 왔고

우리들은 미국 속의 한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밖과의 교류없이 우리만의 터전을 일

구며 살지 않았나 이제는 되돌아보아야 할 때다.사태가 터지자 방송도 연일 24시간 생

방송으로 아무 상업광고없이 미국이 공격을 받았다는 아메리카 온 어텍(America on

Attack)이었고 그후는 다시 모두 함께 힘을 합치자고 아메리카 유나이트(America

Unite)로 하였으며 또 그후는 미국인들이여 일어나라는 것처럼 아메리카 라이스

(America Raise)라는  타이틀로 모든 미국민들에게 애국심을 호소하고 있음을 볼 때,

처음의 충격과 무서움 그리고 분노는 이제 불타는 애국심으로 뭉쳐져 성조기의 품귀

현상과 매진사태로 이어지고있다. 거리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애국심이 가득하

였고 국가적인 추모행사 때와 모든 행사에 갓 브레스 아메리카(God bless America)가

열창되고 있으며 프로 스포츠의 경기는 물론이고 대학 풋볼경기에서 보인 뜨거운 애

국열기는 잊을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들 가슴에 와 닿고 있으며, 어느 경기장마다 이

노래와 함께 모든 관중들이 상기된 모습으로 부르는 이 노래는 참으로 큰 힘과 프라우

드 그리고 큰 물결의 애국심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사태가 나자 주류

사회의 모든 교회들이 모든 희생자, 모든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땀흘리고 일한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추모와 감사를 표하며 소리높혀 God Bless America를 부르며 미

국적인 단합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인사회의 교회는 변변한 성조기 하나없

이 평시와 같은 순서로 시작하여 그렇게 끝냈던 점은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국

민으로서 부족했던 것 같고 희생된 자들에 대한 진정한 위령의 의미가 부족한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어쩐지 아쉽기만 하다. 우리가 우리의 좋은 문화유산을 이 땅에서 이어

가고 민주의지를 지켜갈 수 있는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미국에 살면 이제는 미국시

민으로 국민된 도리를 다하여 미국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생활하여 이제는 주류사회

에 참여해야 될 것이다. 많은 한인들이 사태가 터진 후, 달라스에서도 헌혈에 나서 우

리도 돕는다는 아름다운 참여를 보여준 것은 다행스런 일이기도 하다. 주류사회의 많

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내는 성금도 우리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성의가 있어야

하며 각 가정과 교회나 단체 사무실마다 성조기를 갖고 있어서 이런 때에 집 앞과 교

회 내외에 게양하는 자세도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살고있는 시와 이웃에 대하여 관심

을 가져야하며 필요한 민원을 시에 할 줄 아는 시민으로 거듭나야하고 우리들도 '주류

사회 속의 지도자'도 나올 수 있는 풍토를 우리들 자신들이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이다.

지난 9월 15일 달라스에서 있었던 아시안 시민권자회의 창립 뱅큐엣에서도 물론 우

리들과 중국인들의 이민역사가 다르기는 하지만 지역 컴뮤니티에서의 선거직으로 나

선 중국인들의 모습은 축복을 받을 만 했으며 가히 존경스럽기 조차 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이민역사도, 그리고 그런 지역 지도자도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

리의 2세들이 그런 분야에서도 지도자로서 탄생되고 주류사회속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정할 수 있도록 우리 총연의 지도자들, 지역의 한인회장 여러분 모두가 관심을 가지

고 꿈나무들을 키워야 될 것이다.

    God Bless America! My home sweet home.

미주 총연의 활동 내용은 인터넷 Homepage 에 오시면

                  상세히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 www.koreanfedusa.org>>

 한,미 양국대사에게 총연 활동소개

박현우 사무총장 대사 영접

박현우 사무총장 내외는 지난 12월

13일 루이빌 공항에서 양성철 주미

한국대사 내외와 Thoms Hubbard

주한미국대사를 영접하였다.  14일

낮 루이빌 시내 Seelbach Hilton

Hotel 에서 한미간의 통상 및 관계

증진을 위한 ‘Korea Caravan’행

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오찬모임에서

박 총장은 이들 양국 대사에게 미주

총연의 활동과 역할을 소개하고 기념

품을 증정하였다. 한편 양성철 주미

대사는 이날 오후에 박현우 사무총장

과 별도의 회동을 갖고 총연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항층 넓히며 2002년 1

월에 대사관에서 미주총연 회장단을

위한 오찬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사진> 왼쪼으로 부터 박현우 총연사무총장, 양성철 주미한국대사, Thomas

Hubbard 주한미국대사, Jay Tannon 켄터키 월드트레이드센타 회장

께 전국 연합체를 구성했다.  본 전국회

의초 개회식에서 이오영 미주 총연 회장

은 "100년 후 우리 후손들이 이 자리에

또 다른 100년을 기리는 행사를 준비하

기 위하여 모여 우리를 평할 때 부끄러움

이 없는 선배들이었다는 추억을 간직 할

수 있도록 이번 100주년 기념행사를 특

정 지역을 초월한 범 동포적인 행사로 승

화시키기고, 단합된 동포사회의 모습과

문화민족의 상을 미 주류사회에 보여주

기 위하여 각 지역 한인회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아직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그 지역 한인회장과

협조하여 조직을 확산시키는 전국연합

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회식 이후

전체회의에서 전체 연합 회장에 하와이

추진 위원회에서 오래 전부터 수고한 김

창원 회장을 그리고 이오영 미주 한인

회 총연합회 회장을 명예 회장으로 추

대하고, 각 지역 추진 위원장을 Co-

Chair로 위촉하여 아직 결성되어 있지

않은 한인 사회까지 전국 조직으로 확

산하여, 다가오는 2003년 1월 13일 미

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행사를 범 동포

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힘

을 모으기로 했다. 이오영 미주 총연 회장은

서영석 미주 총연 100주년 이민 기념사업

특별 위원장을 미주 총연을 대표하는 창구

역할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많은 협조

를 당부했다. 한편 총연 사무처에서는 각 지

역 한인회별로 동 기념 사업을 독립적으로

치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

도록 서영석 특별 위원장의 포괄적인 계획

을 12월 4일 E-Mail 과 Fax로 각 지역 한인

회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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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1 테러 참사이후 일촉즉발의 전

운이 감돌면서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

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제 19대 미주 총

연 임원 이사 확대회의를 9월 28-30일

까지 켄터키 루이빌에서 개최되었다. 이

번 확대 회의는 9.11사태로 삼엄한 검색

을 거치는 불편함과 항공 스케줄 취소

또는 연착되어 중간에서 되돌아가는 분

들이 속출하는 열악한 분위기에서도 80

여명의 임원 이사가 원근 각지에서 골고

루 참석하여 제 19대의 단결력과 리더

쉽을 과시했으며, 사무처에서 나름대로

총연 위상 제고를 위한 격조 높은 회의

준비로 총연의 위상을 드높혔다. 회의

등록부터 마칠 때까지 켄터키 지역 목사

님을 비롯한 많은 자원 봉사들의 일사불

란한 협조 하에 안내에 만전을 기하는

등 참석한 회장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

다. 이날 회의에는 미주 총연 신문이 발

간 배부되었으며, 참석자에게 총연 배지

모형의 고급 스카우 보단과 커피 기념품

이 전달되었다. 이번 회의 일정은 28일

오후 6시까지 참석자의 등록을 마치고,

6시에 미리 준비한 대형 관광 버스에 편

승 켄터키 교외의 Castle Rock이란 말

목장으로 이동, 목장 주인의 안내로 챔

피언 기록을 가진 승마들을 견학하고,

동 저택 가든에서 이오영 회장 주최 만

찬을 시작으로 공식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날 만찬장에는 켄터키 한인 어머니 합

창단이 출연하여 수준 높은 합창이 곁들

여져 참석자들을 즐겁게 하였다. 29일

은 아침 7시 이준성 이사장 주최 조찬을

시작으로 9시부터 시작된 제 1부 개회

식에서 이오영 회장은 "이번 9.11사태

로 인한 불편한 항공 사정에도 불구하고

총연의 발전을 위하여 이와 같이 많이

참석해준 것은 여러분들의 총연을 사랑

하는 열정의 척도를 가름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전재 한 뒤, 여러분의 총연을 사

랑하는 열정이 있기에 총연의 앞날은 희

망이 있다"고 힘주어 말하고, 회의 순서

에 기재된 순서와 안건에 대해 기탄 없

는 의견 개진을 거쳐 좋은 결과를 돌출

해 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인사말에

이어,  David L. Amstrong 루이빌 시장

의 "한인들의 미국 기여도를 높이 평가

하여 오늘 미주 한인대표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미주 총연의 날」을 선포한

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고 "총연의

날 증서"를 이오영 회장에게 전달함으

로 총연을 주류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지는 제2

부 순서에서 박선근 전 총회장(백악관

직속 아태계 국가 정책 자문위원)의 "한

인 사회 성공의 지름길"에서 이웃을 사

랑하고 미국에 애국하는 길이 궁극적으

로 미국에 인정 받고 성공할 수 있는 길

이라는 요지의 특강과 박동진 교수(미

시간 대학 학생처장)의 "이민 1세대가

모르는 우리들의 2세"라는 제하의 특강

에서 지금 한인 사회는 1세와 2세가 공

통으로 이해하는 영역이 점점 멀어져 가

고 있으며, 2세들이 1세를 싫어하고 접

근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하면

서 1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정호영 전

수석부회장(전 가든 그로브 부시장)이 "

미주 총연의 새롭고 창조적인 방향"이

란 제하의 특강에서 한인회는 이제 친목

이나 봉사활동에서 탈피하여 홍익 인간

의 교육정신으로 미 주류 사회에 파고드

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

는 등 그보다 총연을 중심으로 단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는 요지의

특강으로 참으로 유익한 강의였다고 참

석자들이 입을 모았다. 강사들도 경청하

는 분위기가 숙연하여 시종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어 신 바람나는 강의를 할 수

있었다고 술회하였다. 제 3부 순서인 합

동 회에서는 이오영 회장은 참석임원 모

두에게 위촉 장을 수여하였으며, 이준성

이사장의 사회로(주용,이건영,이화자,김

명수,문경화,고영수 부 이사장을 배석)

중요 분과 위원장의 인준과 2명의 감사

를 선출 한 후에, 일반 ,이사, 임원특별

회비를 책정하는 한편 사무처에서 준비

한 사업계획 및  74만여 불의 예산안을

수정 없이 인준 통과시키면서  약 30만

불 정도 본국 정부의 보조금의 지원 요

청도 포함시켰다. 회칙개정에 관해, 지

난 19차 정기총회에서 이오영 신임회장

에게 11인 축조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

임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키면

효력발생하기로 한다는 총회결정 사항

에 대해 이견 여부를 물은바, 총회 결정

사항과 동일함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

였으며, 김기홍 회칙 축조 심의 위원장

의 회칙개정심의 경과보고를 청취한 후,

오기택 이사의 동의와 강봉희 이사의 재

청으로, 회칙 46조(재정) 2항 말미에

"5000명 이하 지역"을 "10,000명 미만

지역"으로 정정하고. 회관관리 운영세칙

제 4조(구성)에서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를 "---- 위원 4명과 영구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 한다. 제 11조

제1차 임원,이사확대회의
켄터기 루이빌에서 성료

(기금관리) "--기금관리는 위원장--

-"를 "현직 총 회장을 포함한 위원 4-5

명의 공동 구좌 명의로 ---"로 한다.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축조 심의 위원

회에서 준비한 개정안을 그대로 받아드

리기로 결정하는 등 회의 분위기는 진지

하고 엄숙하였다. 회의는 오후 6시 30분

경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폐회

하였다. 회의가 끝나고 기념촬영과 참석

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도 있었다.  30

일은 아침 7시에 주용 수석 부이장이 주

최하는 조찬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던 관

광 버스에 편승 "에브라함 링컨 생가와

마이 올드 켄터키 홈"을 견학하였다. 특

히 이날 버스 이동 중 버스 안내는 평소

박현우 사무 총장과 평소 절친하게 지내

고 있는 켄터키 Morehead 주립대학의

Dr. Bill Booth 교수가 자원 봉사자로 안

내를 맡아 켄터키 유래와 남북전쟁, 그리

고 승마용 말에 대한 식견 높은 설명이 이

어 졌으며, 관광을 마치고 켄터키 한인회

김마리 회장이 제공하는 도시락 점심을

나누는 자리에서 달라스 김범중 중남부

연합회장(중앙상임위원)과 오용운 회장

이 제2차 임원 이사확대 간부회의를  2002

년 2월경(세부계획은 사무처에서 추후 통

보) 달라스에서 개최해줄 것을 제의함으

로 참석자 모두의 박수 갈채로 이를 받아

드려, 달라스에서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나누며 3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한편 이오영 회장은 동회의 일부비용(조

찬 및 오찬)을 돕기 위하여 화환, 현금, 물

품으로 지원해 주신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동 행사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해주신 분

들에게 지원 액수를 각자 회비납부시

Creditd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 지

원금을 내주신 분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물품>

박현우 사무총장  커피 100상자

                 관절염 약 100통

<화환>

권병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화환 1

김재숙 일본 민단단장            화환 1

김마리 캔터키 한인회장       화환 1

<현금>

이준성 이사장 $1,000.00

주용 수석 부이사장 $643.00

김호원 부회장 $350.00    이웅길 부회장 $300.00

이승열 부회장 $300.00    김영호 부회장 $300.00

손재덕 부회장 $300.00    김용근 부회장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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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0월 19일(금)-31일(수) 동안 있었던 제19대 총연 신임 회장단 및 간부

들의 한국방문 일정과 그 결과를 방문일정 별로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제주관광대학 학장 초청 특강

 이오영 총회장은 제주관광대학 김창희 학장의 초청으로 10월 19일 오후 동 대학에

서 ‘한인동포사회의 현황과 진로’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가졌습니다. 특강 후 이

오영 총회장 일행은 우근민 제주도지사, 신철주 북제주군수 및 양우철 제주도의회

부의장 등과 면담하고, 미주총연 활동에 관한 홍보 및 미주총연과 제주도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 일본 민단 방문

 이오영 총회장 일행은 10월 22일 오전 일본

민단을 방문하여 김재숙 민단 단장을 비롯한

민단의 주요 간부들과 상견례를 가진 후, 세계

한민족 대표자회의 준비 등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3. 김종필 자민련 총재 예방

  이오영 총회장 일행은 10월 23일 오전 김종

필 자민련 총재를 예방하고, 자민련의 해외동

포 정책에 대한 문의와 제19대 총연의 사업계

획에 관하여 설명을 교환하고 협조를 요청하

였습니다.

4. 김덕룡 한나라당 부총재 초청 오찬

  이오영 총회장 일행은 10월 23일 낮 김덕룡

한나라당 부총재의 초청으로 오찬 회동을 갖

고, 총연의 활동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

고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5. 재외동포재단 주최 2001년 세계 한민족 문화제전 참석

  총연 간부일행 20여명은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서울 교육문화회관

에서 개최된 2001년 세계 한민족 문화제전에 재외동포재단의 초청인사로 참석하

였습니다. 이오영 총회장은 개회식에서 동 문화제전에 참석한 세계 한민족을 대표

하여 축사를 하였으며, 총연 간부일행은 문화제전 기간동안에 개최된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6. 김민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예방

  이오영 총회장 일행은 10월 24일 오전에 김민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예방하

고,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전달 받았으며 통일 정책에

대한 미주총연의 역할에 관해 의견을 나누면서 해외동포사회에 민주평통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미주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부의장’티오를 조속히 활용하여 위촉해

줄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7. 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 초청 오찬

  총연 간부일행 20여명은 10월 25일 낮 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의 초청으로 오찬

회동을 갖고, 총연 사업계획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8. 김각중 전경련 회장 예방

  이오영 총회장 일행은 10월 25일 오후에 김각중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을 예방하여 미주총연의 역사와 19대 총연의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앞으로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장국현 전경련 국제 본부장

은 지난 5년간 전경련의 미주지역 후원 활동에 관하여 설명하고, 향후 미주총연 활

동에 대한 전경련의 관심과 후원에 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9. 권병현 동포재단 이사장 면담

  이오영 총회장 일행은 10월 25일 오후 권병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집무실로

방문, 권 이사장의 총연에 대한 협조와 배려에 사의를 표명하고, 총연의 사업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앞으로 총연이 미주동포사회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 이사장은 모국

의 벘옰太씽툝 건립계획에 총연의 주도로 미주 동포들이 적극적인 후원을 해 줄 것

을 요청하였으며, 2002년부터 총연에 정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금년 말 이전에 총연에 대한 정부지원의 상징적 표시로써 최소한의 재정

적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10. 한화갑 민주당 최고위원 초청 오찬

  총연 간부일행 20여명은 10월 26일 정오 한화갑 민주당 최고위원의 초청으로 오찬

모임을 갖고, 총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산문제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였습

니다.

11. 한광옥 민주당 대표 예방

  이오영 총회장 일행은 10월 26일 오후 한광옥 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민주당의 해

외동포 정책에 관하여 듣고, 제19대 총연의 사업계획에 관한 홍보 및 협조를 요청하였

습니다.

12. 이오영 총회장 주최 총연 간부를 위한 만찬

  이오영 총회장은 10월 27일 세계한민족문화제전 전체회의 및 폐회식에 참석한 후

모국을 방문중인 총연간부 전원을 강남에 있는 한정식 음식점으로 초청하여 만찬을

베풀고 간부들의 노고를 치하 하였습니다. 한편, 이날의 만찬은 김명수 부이사장의 협

찬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13. 신  건 국정원장 초청 오찬

  이오영 총회장 일행은 10월 29일 정오 국정원에서 신 건 국정원장의 초청으로 오찬

모임을 갖고, 국정원의 제1, 제5국장, 감찰실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신 국정원장으로

부터 남북관계의 현황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와 관련한 미주동포

의 역할에 대해 의견교환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제19대 총연의 활동과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14. 노무현 민주당 최고위원 초청 조찬

  이오영 총회장 일행은 10월 30일 아침에 노무현 민주당 최고위원의 조찬 초청을 받

고, 이 자리에서 총연활동의 홍보 및 사업계획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15. 이웅길 부회장을 수석부회장에 위촉

  이오영 총회장은 모국방문 활동 중에 업

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웅길 부회장

을 수석부회장으로 위촉하였습니다.

16. 제3회 국내외 해외동포문제 전문가 대

토론회 개회식 참석

  이오영 총회장 일행은 10월 30일 오전에

사단법인 해외교포문제연구소가 스위스그

랜드호텔에서 개최한 제3회 국내외 해외동

포문제 전문가 대토론회 행사에 참석하였

으며, 이오영 총회장은 해외동포를 대표하

여 개회식 축사를 하였습니다.

17.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예방

  이오영 총회장 일행은 10월 30일 오후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예방하여 한나라

당의 해외동포정책에 관하여 청취하고, 총

연의 활동홍보와 사업계획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총재는 재외 동포에 깊은 관심을 나타 내면서 적극적인 동포 지원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18. 제3회 국내외 해외동포 문제 전문가 대토론회 참석자를 위한 오찬

  이오영 총회장은 10월 31일 정오에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해외동포문제 전문가 대

토론회 참석자를 위한 오찬을 베풀고, 해외동포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한 국내외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 하였습니다.

19. 이한동 국무총리 예방

  이오영 총회장 일행은 10월 31일 오후에 이한동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본국 정부의

해외동포 및 대북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한 총연의 입장표명과 총리 직

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 동포 위원회’활성화를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 이 자리에

서, 이한동 총리에게 총연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총연의 사업계

획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미주동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 간담회 및 해산

 이오영 총회장을 위시한 총연 간부들은 10월 31일 오후에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모국

방문 평가 간담회를 가진 후 공식일정을 모두 마치고 해산하였습니다.

제19대 총연 신임 임원단 한국방문 일지
[사무총장 박현우]

사무처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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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월 활동일지

1일 서재필 기념재단 주최 서재필 박사 서거 50주년 기념

행사및 제 1 회 서재필상 수여

   식 & 서재필 박사가 주도한 최초 한국의회 유적지 현판

식 참가(현 Plays &   players)

3 일  이낙연 민주당 제 1 정책위원장(현대변인)11 월 2 일

자 본국판 조선,중앙, 동아

    일보등 일간지 인터뷰에서 미주총연을 위해 내년 예산

안중에 30 만불을 책정

    했다 라는 언급에 대해 현실화 될수 있도록 부탁과 감사

의 E-Mail 을 보내다.

3일  이한동 국무총리,재외동포 재단 이사장 권병현 대사

와 관계의원들에게 지난번

    건의한 예산 지원건에 대한 후속조치 요청의 E-Mail을

보내다.

4 일  권병현 대사로 부터 긍정적인 회신이 오다.

4일  서영석 총연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 특별 분과 위원

장이 작성한 이민 100 주년

    기념 사업추진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각지역한

인회장 주도하에 아직 미  조직된 지역에 ' 기념사업 추

진위원회 ' 구성과 지역별 사업을 추진할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다.

5일  지난 9.1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밝혔드시 미주 총연

내에 9.11테러 참사희생자 돕기 특별대책 위원회를 설

11 월 활동일지

1일 이오영회장 서울행사(문화제전-보도자료사진화보 참

조),동포문제 전문가 토론회,총연홍보및 예산확보를 위

한 관계관 접견) 마치고 필라델피아로 돌아오다.

2 일 총연 사이버 한글학교 ' 아이콘 ' "Let's Speak Ko-

rean" 을 "Korean Tutor" 로 변경 수정하다.

6 일 이회장 박선근 상임고문에게 백악관 방문 정치포럼

준비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 발송

7 일 총연 임원단 본국 방문 결과보고를 보도자료로 웹사

이드에 싣다.

7 일 사무처, 코카콜라 회사에 지원협조 공문 발송 하다.

8 일 하와이 한인회 이우홍회장 으로 부터 하와이 한인회

20주년 기념행사(11월 27일) 에 이오영총연회장 초청

및 축사의뢰해 오다. 27 일은 이오영회장이 LA 지역에

서 이민 100 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참석과 중복되

어 불참을 통보 하고 축사만 보내다.

9 일 이회장, 11 월 18 일 개최되는 필라 식품쇼및 지역 2

세 장학금수여식에 초청받다.

9 일 이회장, 뉴져지 대원식당에서 개최된 이한동 국무총

리 환영 리셉숀에 참가 하다.

   동 행사장에서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과 접견 하다.

12 일 필라 식품쇼및 장학금 수여식에 축사를 보내다.

13 일 임창빈 미주 상공인총연합회로 부터 12월1일 라스

베가스 ' 임원확대 간부회의 ' 에,

    최캘리 서북부 풀로리다 한인회장으로 부터 12 월 1 일

' 성탄절잔치및 회장선거 ' 에 초청이 있었으나 당일 필

미주 총연 10 월 활동일지

1일 * 파타키 뉴욕지사 총연 01-19-28서한에 대한 회신

접수.

   * 제 19 대 제 1 차 확대 간부회의 행사보고 및 결의문채

택에 대한 기자회견

    - 필라델피아 지역 (배석자: 이오영, 신상균, 김영두)

   * 확대 간부회의에 대한 보도자료 및 결의문, 사진자료

발송(E-mail 및 Fax)

    - 총연 임원 및 각 지역 언론기관, 재외동포재단, 이회

창 총재

2 일 *Charley's Steakery 아시안 마케팅 담당 김석숭 이

사 총연사무처 예방.

    - 총연 신문 광고 게재 및 후원문제 논의.

5 일 웹사이이트 관계자와 마무리작업을 위한 회의 - 10

월 26 일까지 수정작업완료 키로

6-10 일 서울방문 준비 - 예산확보를 위한 관계부처장에

게 건의문 작성

10 일 박현우 사무총장 Charley's Steak 김석숭씨와 총연

신문 광고건 협의.

11 일 김재숙 민단단장 이오영 미주 총연회장 일본 민단

방문 초청.

12일 김창희 제주관광대학장 이오영회장 특강을 위한 초청.

15 일 미주총연 사무처, ' 사이버 한글학교 ' open - 서울

대학교 한글 연구팀인'Korean Tutor'회사와 제휴 하여

미주 총연 Web Site 을 이용(총연 Home Page 에 'Ko-

rean Tutor' 를 Link)한글교육을 적극 보급 키로 하다.

17일 이오영회장 제주,일본,재외동포 문화제,동포문제 연

구세미나 참석및 총연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에 건

의차 미국 출발.

18일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한국교민 연구 소장 이정희 교

수 로부터 사무처 이오영 회장  초청 fax 접수(11 월 2

일 대학행사 특강의뢰 해오다)

19 일 이오영회장 제주 관광대학 도착 14.30-15.50 까지

"미주 한인사회의 현황과  진로" 에 대한 특강 및 학교

순시.(동행자 이준성 이사장, 김범중 중앙상임위원,박

현우 사무총장)

19 일 이오영회장 일행 우근민 도지사, 신철주 북제주 군

수및 양우철 도의회 부의장과 접견, 총연 홍보 및 공동

사업 추진 방안 모색.

21 일 이오영회장,이준성이사장, 김범중중앙상임위원 일

행 제주도에서 일본 도착

22 일 이회장 일행 일본 민단 방문 김재숙 중앙단장 및 신

용상 전 중앙단장 회견.

   " 제 7 차 하와이 세계한민족 대표자 회의건, 재외동포

권익을 위한 대정부 창구 공동보조에 관한건, 세계한인회

장 회의와 세계한민족 대표자회의 관계정립에 관한건" 을

비롯하여 향후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23일 이회장 일행 김종필 자민련 총재 예방 - 자민련정책

청취후 미주동포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관심을 당부 하

고 총연홍보및 예산확보 지원요청.

    * 김덕룡 한나라당 부총재 초청 오찬에 참석, 2중국적을

비롯한 동포정책청취후, 총연홍보및 현실적인 지원요청.

    *이오영 회장 "2001년 세계 한민족 문화 제전" 개회식 참

석 축사./ 이한동 국무총리,권병현 대사, 명예총회장 동석

24 일 이오영회장 김민하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예방하여

" 총연의 재미동포의 대표성 및 민주평통 자문회의 미

주지역 부의장 " 위촉 건의. 재외 동포 문화 제전 각종

행사 참석.

25 일 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 초청 조찬 면담 참석 의견

청취후 적극적인 재외동포지원정책에 관심을 가져줄것

을 당부하고 총연홍보.

    * 이오영회장,이준성이사장, 김호원 부회장, 김범중중

앙상임위원, 박현우 사무총장, 신상균 대변인 일행 김각

중 전경련 회장 예방 하여 총연과 공동이익 사업모색.

    * 이오영회장 일행, 권병현 재외 동포 이사장과 회담,

미주총연에 국가 투자 차원의 예산을 년간 30 만불 지

원 요청하였고, 권이사장은 내년 예산에 총연 예산을

반영할 것은 물론 금년에도 상당한 수준의 예산 지원을

약속 하다. 권이사장은 재외동포센타건립 모금에 총연

이 적극 참여해 줄것을 당부 하다.

25 일 이오영회장, 이준성이사장, 박현우 사무총장 외 10

명 일행 재외동포 서울예술제 경연 관람.

26 일 이오영회장, 이준성 이사장 일행 한광옥 민주당 대

표 예방 "총연홍보및 집권당으로서 적극적인 재외동포

지원정책 과 총연지원 예산확보를위한 집권당및 국회

차원의 지원 요청. 배석자 비서실장, 외교분과위원장-

긍정적 반응

       이오영일행, 한화갑 민주당 최고위원 초청 오찬 참석

동일내용 의견교환 및 당부.

27 일 이오영회장 "2001년 재외동포 문화제전" 폐회식에

참석 " 격려사 "

27 일 이오영회장, 방한한 총연간부 전원 초청 저녁 연찬

회 개최 - 장소: 감자바위 / 참석 30 여명.

29 일 이오영회장일행(15명), 신건 국정원장 초청 오찬에

참석하여, 재외동포지원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것을 건의 하고, 총연을 재미동포사회의 구심

점이되는 대표 단체로서의 인식 제고와 협조요청.- 긍

정적 반응

29일 이준성이사장, 박현우 사무총장, 김범중 중앙상임위

원, 신상균 대변인등이 그간 공석으로 되어 있는 수석

부회장직을 보직함이 타당하다는 뜻을 전하면서 이웅

길 부회장을 정식으로 추천하여, 이웅길 당사자에게 직

접 확인,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다짐하에 "

수석부회장 " 으로 임명하다.

30 일 이오영회장 " 제 3 회 국내외 해외동포 문제 전문가

대토론회 " 개회식에 참석 " 격려사 "

     주최:해외교포문제 연구소 / 장소:스위스 그랜드호텔

30 일 이오영회장 일행(10 명)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예방

하여 동포 정책청취, 미주 총연을 적극 홍보 한 후, 미주총

연 지원육성에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건의하고, 총연 지원

예산확보를 건의 하다. 배석자 정재문의원, 조웅규의원,

맹형규의원, 부대변인,박신일특보- 적극 지원  반응.

30 일 노무현 민주당 최고위원 초청 조찬 참석

31 일 이오영 회장, 제 3 회 국내외 동포 문제 전문가 대토

론회 참석자 초청 오찬 주최하다.

31 일 이오영회장 일행(8 명), 이한동 국무총리 예방 / 동

석자 : 유정석 총괄 조정관, 이삼선 의전 비서관.

         0 총연홍보 및 총연 예산 지원 건의

         0 국무총리 산하 " 재외정책  위원회 " 재 가동으로

활성화 건의

         0 국가적 투자라는 개념에서 현실적인 미주 동포지

원 정책 수립 건의 - 적극 지원 약속

라델피아 서재필기념재단에서 주최하는 '서재필박사 서

거 50 년 ' 행사에 선약이되다.

13 일 이회장,김항경뉴욕총영사 본국 영전을 위한 송별행

사를 위해 뉴욕공관을 방문하다.

13일 사무처,아틀란타 한인회 김경환회장으로 부터 12월

16 일 저녁 7 시, ' 송년행사및 신임회장 이취임식 ' 에

초청 Fax 접수하다.

13일 사무처, 권병현 동포 재단 이사장에게 '총연 특별사

업 계획 ' 서 작성 발송하다.

15 일 이회장,9.11 사태모금 현황 집계를 위한 협조의뢰

공문 발송 - 전 지역및 연합 한인회장.

17 일 미주 한인 이민 100 주년 기념사업회 LA(사무총장

민병용)로부터 11 월 27-29 일 까지 LA 지역에서 이민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회의 참석 요구및 인사

의뢰.

18 일 필라델피아 Kagro 식품쇼및 장학금 수여식 참석 -

축사

19 일 이회장,서재필 박사 서거 50 주년 행사 참가 통보

20일 이오영회장,이준성이사장,박현우사무총장 명의로 19

대 출범이후 경과보고및 회비 납부 솔선납부 의뢰 공문

발송 - 전회원

21 일 총연 Home Page ' 배너 링크 ' 의뢰를 위한 E-Mail

발송- 재외동포재단, 민단, 와싱턴한인회- 계속 Home

Page가 구축 되어있는 지역 한인회를 확인 의뢰 예정.

21 일 이회장, 미주 한인 100 주년 LA 준비회의 참석통보

및 인사문 발송(by E-Mail).

23 일 9/13/01, 9,11 사태에관한 위로및 대응정책 지지에

관한 내용의 이오영회장 서신에 대한 George W. Bush

미대통령으로 부터 회신 접수.

26 일 사무처 본국정부 내년 예산 지원 요청에따른 ' 특별

사업계획및 예산안 작성 ' 하여 동포 재단 이사장 앞으

로 발송.- E-Mail & Mail(발송공문 01-19-48)

27-29 일 이회장 미주한인 이민 100 주년 기념행사 준비

및 전국대회 결성차 LA 방문.  오후 4 시 전국지역 100

주년 기념 행사 추진위원들과 상견례, 저녁 6 시 LA 성

정경 총영사 공관 초청 만찬 참석

28일 이 총연회장 개회식에 인사./ 본 기념행사추진의 효

과적인 운영은 물론 동포 사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본 기념행사 전국 조직을 결성 하다- 전체 회장

에 타지역 보다 우선하여 태동하여 활약한 기득권을 인

정해주기로 하여 김창원 하와이 이민 100 주년 기념사

업회장,명예회장에 이오영 미주 총연 회장,그리고 각지

역 추진위원장을 Co-Chair 로, 동행사 추진을 위한 총

연창구대표로 서영석 100주년 기념 사업 총연 특별 위

원장으로,사무총장에 민병용 LA 사무총장으로 선임하

고, 전국 조직운영을 위한 정관을 각계의견을 수렴 민

사무총장이 기초 하기로 했다.

28 일 오후 3-5 시 래디오 코리아 방송국 인터뷰 참가.

28 일 이회장 하기환 LA 한인회장, 노명수 오랜지 카운티

한인회장, 김기홍 자문위원장(전이사장),정호영 고문(전

가든그로부 부시장 / 전 총연수석 부회장)과 회동하고

총연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의견 교환.

29일 이회장 LA 동포 뉴스 강승규 사장과 인터뷰이 후 동

일 밤 LA 출발 익일 새벽(30 일)Phila. 도착.

총연은 사이버시대에 발맞춰 세계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공간을 초월하여 회원

은 물론 재외 동포들과 본국을 함께 연결하여, 민족의 소속감을 드높이고, 신속한 정보 교환과

전 세계가 총연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열린 마음, 열린 공간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찬란한 미래창조에 일조를 하려 합니다.

                                                                          <미주 총연 홈페이지.  총회장 환영인사 중에서..>

미주 총연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미주내 한인회 정보 및 총연의 활동을 화보와

함께 검색 하실수 있으며 그 동안 발행된 총연신문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www.koreanfedu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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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 각지역 한인회를 통하여 모금한 성금을 12월 5

일부로 1차 집계한 금액은$4,000,910.00로 각동포 신

문사와 지역한인회에  Release 하다.

6 일  이오영회장 김길남회장에게 아직 미결된 인수 인계

건의 매듭과 멤피스송재호

7 일  5-7 일 까지 $250,035.41 추가 집계되어 12 월 7 일

현재 $4,250,945.41 로 집계됨

11 일 위 집계사항을 미 부시대통령과 상원의원에게 Re-

lease 하다.

     위 모금은 12월 30일까지 계속 집계하여 미언론 기관

에 알리기로 하다.

12 일 이회장 동아일보 윤전기 봉헌 식 참석 - 축사

12 일 ' 동포특례법 위헌판결 ' 에대한 총연입장 발표 -" 혈

통주의에 입각 법을 개정하여 동포법은 존재해야 한다

"- 인권및 법적지위위원장 김경곤 타코마회장(변호사)

을중심으로 총연 동포법 개정 대책위원회를 구성 본국

관계기관에 건의할 내용에대해 중앙위원장및 지역회장,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발표하다.

12 일 9.11 자살공격테러참사 돕기 성금 및 동포법위헌에

관한 총연의 입장을 정리 국무총리,3당대표및 동포 재

단이사장에게 보고.

16 일 이회장 내년 5 월 미정치 포럼(쎄미나) 행사준비를

위한 회의 개최-박선근고문, 이동명예 고문,이웅길 수

부회장,박현우 사무총장 동석 - 박선근 상임고문을 행

  <7Page에 이어서> 사 준비위원장으로 추대키로 결정.

16일 이회장 아틀란타 한인회 한인회장 이취임식(김경환

회장 이임,김백규신임회장)참석김경환 회장에게 공로

패 증정.- 행사이후 박선근고문,이동고문,이웅길수석

부회장,신현태부회장,김영오중앙상임위원,유금춘이사,

김일호이사제씨등과 5월행사 주제에 대해 론의 하다.-

미주동포가 미국주류사회 주역으로서의 좌세및 역활과

한반도 통일에관한 미국의 역활중 전자 또는 전후자 공

히 다루어봄이 좋겠다는안과 전자만 다루자는안이 나

와 제 1 부는 전자를 제 2 부에 후자를겸한 주제를 다루

는방향으로 좀더 깊은 연구를 하기로 하다.

16 일 박현우사무총장으로부터 달라스한인회에서 모금한

9.11 테러희생자돕기성금 $24,683.10 체크를 전달 받

다.

16일 정세권 기조실장 와싱턴지역(힐톤호텔)에 견적서를

내오다.회의장소 문제점이 있어 차후 관계자와 별도 상

의 키로 하다.

17일  5월행사에 대해 박선근 회장 사무실을 방문 진지한

의견으로 나누다-박선근고문 순수한 미주동포와 미정

치에 관한 행사로하자는 의견 제시. 행사비용은 $55,

000-65,000 으로 후원자를 찾기로하다.

17 일 12시 이회장 아틀란타 지역 기자단과 기자회견 하다.

17 일 15 시 40 분 이회장 필라델피아로 돌아 오다.

18 일 이회장 박총장으로 인수 받은 달라스성금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Deposit 하다.

18일 이회장 뉴욕 유엔 프라자에서 조웅규의원과 회동 -

총연의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당부 협조해주기로하면

서 동포정책수립의 참고용으로 총연의 사업계획을 보

내줄것을 요구.

19 일 제 2 차임원확대회의및 지역회의 소집공문 작성 발

송/휴스턴 양봉열 총영사 에게 협조공문 발송(참고로

김범중 회장에게 발송 동의를 구함).

20일 달라스에서 전달받은 성금 적십자사 지역책임자A.

Warren Merrick 에게 총연회장 사무실에서 전달하다.

20 일 역대회장에게 사진및 임기중 중요 업적 요약하여

사무처로 보내 주실것을 요청-  Internet게시 또는 역

사기록 용.

21일 와싱턴 DC 메리옷 호텔에 5월중 호텔 사용 견적서

를 의뢰하다.

24 일 27 일 이오영회장 이준성이사장 공동명의로 전회

원에게 연화장 발송.

26 일 이회장 신년사 언론사에 발송.

26 일 달라스 옴니 호텔과 계약하다 - 2 월 22-24 일 / 제

2차임원확대회의및 지역쎄미나개최를위하여- 호텔측

' 신디'- 1 개 Main room & 5 개 소구릅활동(분고별회

의) room.  회의준비는 이웅길 수석부회장 주관하도록

조치하다.

30 일 중앙펜실바니아한인회 2001년 송년의밤(360명참

석) 행사 참석 - 축사

“壬午년에는 말이 힘차게 내딛듯

       미주 한인사회가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길 바라며,

지역 한인사회 권익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인 회장님들의

    가정의 행운과

          건투를 빕니다”

서남부 한인회 연합회

 회장 서 영 석 배상

중서부 한인회 연합회

 회장 오 기 택 배상

중남부 한인회 연합회

 회장 김 범 중 배상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회장 김 영 오 배상

총연 활동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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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카운티의 코테마데라(Corte

Madera) 시의회는 28일 저녁 전체회의

를 열고 새 시장에 양진석 부시장을 만

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로써 양진석씨는

99년 북가주 한인 최초로 코테마데라市

의 시의원이

된지 2년만

에 시장에 취

임하는 영예

를 차지했다.

이날 시의회

는 갑자기 몰

아친 폭우로

30분 이상 지

연돼 개회됐

다. 첫 의제

로 지난 6일

실시된 투표

에서 새로 시

의원에 당선

된 칼라 컨던

씨와 마이클 래퍼트씨가 새로운 시의원

으로 선서했다.  이어서 이날의 관심사

인 신임 시장 투표가 안건에 상정됐다.

시의원들은 양진석 부시장을 시장후보

로 단독 추천,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양진석 코테마데라 시장
  백인지역 한인시장 탄생

북가주 한인 이민역사상 최초

하와이 사상 첫 한인시장이 탄생했다.

하와이주 빅 아일랜드 시장선거에 출

마한 한인 2세 해리 김(61·공화)씨

가 민주당의 프레드 흘슈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시장에 당선됐다.

하와이 사탕수수 이민 2세 출신인 김

후보는 "하와이사상 처음으로 한인시

장이 된 만큼 정직과 청렴을 바탕으

로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고 소감을 밝히고 "성원해주신 한인

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9.11 테러 당시 월드트레이드센터 북측

건물 93층에서 일하다 첫 번째 여객기

충돌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 김재훈

씨를 기리는 ‘앤드류 김 메모리얼 스칼

러십 펀드(가칭)’ 장학재단이 설립된다.

김씨의 부친이자 9.11 테러 한인유족회

대표인 김평겸(60·뉴저지 레오니아 거

주)씨는 27일 “뜻하지 않은 테러로 아들

을 잃었지만 이후 한인 사회에서 보여준

따뜻한 온정에 감사한다. 이에 다소나마

보답하고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

기 위해 우선 10만달러로 추모 장학기

금을 만들 예정이며 오는 31일 장학위

"3년전 친구를 통해 우연히 알게된

yKAN에 계속 관심을 갖고 참여했지만

회장으로 선출될 줄은 꿈도 꾸지 않았어

요"  최근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에서 10대 회장으로 선출

돼 2002년 yKAN을 이끌게 된 리사 이

(30)씨의 말이다.이 회장은 이 모임의 활

동과 취지에 깊이 공감해 서기장직과 부

회장직 등을 맡아 꾸준한 활동을 해오다

이번에 여성으로 첫 회장이 됐다.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바쁘게 활동중인

한인 1.5, 2세들이 자신의 시간과 젊음을

투자해 한인커뮤니티 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당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

다"며 "yKAN 보드 멤버인 경우 한달에

적어도 2번 정도 꾸준히 모임을 가지며

정기적으로 장애, 복지 센터 및 시니어 하

임천빈 박사(59·경영학)의 성공 비화

가 샌디에고 주립대학(SDSU) 학생, 교

수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미 유학

28년만에 96년 박사학위의 꿈을 이뤘

던 임 박사는 모교로부터 '성공한 졸업

생'으로 선정돼 지난 25일 SDSU 인터

내셔널 스튜던트센터(관장 론 머팻 박

사)가 마련한 졸업축하 만찬행사에 주

연사로 초청돼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하게 된 과정을 소상히 밝혀 기립

박수를 받았다.영어가 서툴던 시절 "I

work for nothing."으로 첫 직장을 잡

은 일을 시작으로 학비를 벌기 위해 알

래스카에서 16시간씩 중노동을 하던 일,

중고장비를 사들여 햄버거 식당을 차

존 듀파 전임 시장으로부터 의사봉을 넘

겨받은 양시장은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시의원이 된 사람이 시장에까지 올랐다

"면서 "책임을 맡겨준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

"고 말했다. 양시장은 이어 "시의회와 시

청은 코테마데라 시민들에게 언제든지

열려있다"면서 "시의 번영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9.11 참사 김재훈씨 유족
테러희생자 장학재단 설립

게 나눠준 월드트레이드센터 사고 현장

의 재가 담긴 나무함을 아들의 영정 앞에

놓고 그를 기려오고 있다. “재훈이를 잃

은 충격으로 저와 아내, 그리고 맏아들 재

호는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

다”며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아

들의 명복을 비는 사업을 생각하다 장학

y-KAN 신임회장 리사 이씨

"한인사회 네트웍조성 최선”
우스를 방문한다"고 말했다. yKAN의 활

동 방향에 대해 "보드가 바뀔 때마다 정

책이 변해 일관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

제점"이라며 "지금까지 yKAN이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장, 단점을 취사

선택하는 성찰의 계기를 우선 갖고 싶다"

고 말했다. 또한 "yKAN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한인사회의 네트웍 조성

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라며 "

현재 500명인 회원을 보다 조직적으로 관

리, 참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

혔다.부모님을 따라 10살 때 뉴욕으로 이

민온 이씨는 보스턴 대학에서 파이낸스

를 전공했으며 AT&T에서 첫 사회경험

을 쌓은 뒤 지난 3월 아메리칸 익스프레

스에 입사, 현재 시니어 마케팅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하와이에서도 한인시장 탄생

린 일, 10군데의 홀마크 카드점 경영을

거쳐 대문·창틀 제조회사인 '시에라 파

드레 밀'을 소유하고 부동산 투자로 인

해 '성공한 졸업생'으로 우뚝 선 그의 성

공 비화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

었다.72년 SDSU에서 회계학 석사를 마

친 바 있는 임 박사의 강연은 ▲마음가

짐이 전부다 ▲열정을 갖고 모든 능력과

에너지를 최대한 동원하라 ▲타인을 존

경하고 우정을 통해 결속력을 길러라 ▲

목표에 초점을 두고 초지일관하라 ▲잠

재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배양하라 ▲자

신의 의지력을 믿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하라 등으로 요약됐다.

SDSU '성공한 졸업생 ' 선정

 “축하 만찬행사서 연설”
임천빈 박사

「바로 잡습니다」

총연 신문 창간호 광고란에  중서부 연합 회장 김범중을 김홍강 회장으로, 동남부 연합회장 김영호를

김영오 회장으로 바로 잡습니다. 해당회장님에게 정중하게 사과 드립니다.

입양인 출신 신호범의원(미주한인회

총연 정치고문)워신턴주 상원의원이

지난 29일 중국계 영자신문인 노스

웨스트 아시안 위클리로부터 제19회

‘아시안 아메리칸 파이오니어(개척

자)’ 상을 받았다.  이 신문은 신 의

원이 한국과 미국사이의 문화교류에

많은 공적을 남김으로서 올해 시상식

주제인 이해의 다리건설(Building

Bridges of Understanding)을 실천 했

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시상식에서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계 등 5명과

함께 상을 받았다. 신의원은 지난해

1월 부터 2년 임기의 주상원 부의장

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계 주의원

신호범 상원의원 개척자상 수상

이 부의장을 맏기는 신 의원이 처음이

다. 경기도 파주 출신인 신의원은 6.25

전쟁중 미군부대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미 군의관 가정에 입양돼 고학으로 대학

을 졸업하고 펜실베이아대와 워신턴대

에서 국제관계 및 동아시아학 석, 박사

학위를 취득햇다. 신의원은 31년간 교

수로 재직하다 92년 주하원의원(민주)

에 당선, 정계에입문했으며 96선 재선

에 실페했으나 98년 아시아계 최초로 주

상원의원에 당선했다. 신 의원은 부인

도나 여사와 두아들을 두고있으며 한인

2세 후진양성을 위해 한미정치교육재단

을 설립한 바 있다.

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직후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김씨

는 사체라도 찾기 위해 생전에 사용하던

칫솔, 빗 등을 사고 대책반에 보내 DNA감

식을 의뢰했지만 끝내 시신의 일부조차 찾

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김씨는 지난 11월

말 뉴욕시가 시신을 찾지 못한 유족들에

재단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김씨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으로 후배

들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면 하늘나라에

있는 녀석도 기뻐할 겁니다”며 “저와

제 아내도 장학재단을 통해 막내아들 대

신 더 많은 자식들을 돕는다는 생각에 기

꺼이 기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노스웨스트 아시안 위클리 신문사 선정

 한, 미 사이 문화교류 공적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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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참사로  외아들  잃은  슬픔

 노인들  뒷바라지 하며  달래

팰팍 노인센터 이병교 관장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낀 김병현(22.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이 14일(한

국시간) 팀 동료들과 함께 백악관을 방

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매년 월드시리즈 우승팀 선수들을 초청

하는 관례에 따라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말쑥한 정장 차림을 한 김병현은 애리조

나주 국회의원들의 환대를 받으며 백악

관에 들어섰고 이스트룸에서 부시 대통

령과 환담을 나눴다. 한국 스포츠 선수

가 백악관을 방문한 것은 지난 98년 7월

US오픈 우승자로 빌 클린턴 대통령을

예방한 박세리에 이어 두 번째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월드시리즈에서 이틀 연

속 결정적인 홈런을 허용, 뚜렷한 인상

을 남긴 김병현의 어깨를 두드리는 등 깊

은 관심을 표했다. "정말 환상적인 월드

시리즈였다"고 입을 뗀 부시 대통령은 "

이번 월드시리즈는 미국민들이 잠시나

마 테러의 충격에서 벗어나 다른 것들을

생각할 여유를 줬다"며 명승부를 펼친 애

리조나 선수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

다. 월드시리즈 공동 최우수선수(MVP)

인 랜디 존슨과 커트 실링은 부시 대통령

에게 등번호 '1'과 이름이 새겨진 애리조

나 유니폼을 선물했다. 김병현도 동료들

과 함께 백악관 직원들에게 사인볼을 선

사했고 백악관을 찾은 관광객과 경찰의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는 등 유명

세를 만끽했다.

김병현선수 백악관 방문
월드씨리즈 우승팀

“다이아몬드백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시신도 못

보고 사망통보도 받지 못했지만 아들

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

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

직도 마음 한구석엔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 것만 같은 실낱같은 희

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인 노

인 200여명 등 총 300명이 애용하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팍 노인센터 이병

교 관장은 테러 참사 이후 아들의 시신

을 찾기 위한 DNA 테스트를 받느라 단

하루만 결근했을 뿐 매일 회원 노인들을

뒷바라지하며 슬픔을 달래가고 있다.

뉴저지주 각 타운 노인센터 관장 가운

데 유일한 한인인 이 관장은 “9.11 테

러의 한인 희생자 가족들이 하루 빨리

슬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눈물로

만 지새는 것을 사랑하는 내 아들도 원

치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6

년 전 시민권 영어강사로 노인센터에

첫 발을 디딘 이 관장은 이후 성실성을

인정받아 이듬해 카운티 노인국에 의

해 관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한국고전

무용과 서예, 골다공증예방운동, 빙고

게임, 시민권영어교실 등을 개설, 한산

하던 노인센터를 한·미 노인들이 매

일 찾고싶어하는 사랑방으로 발전시켰

다. 이 관장은 노인 아파트 입주 방법,

사회보장혜택 및 처방전 약 보조프로

그램 등과 관련 매일 수십통씩 걸려오

는 질문에 정성껏 답해주고 있으며 한

인노인들을 위한 각종 번역까지도 마

다하지 않는다. “작년, 아이 아버지

(이성재·뉴저지 한인교협 회장 역임·

웨스트우드장로교회 담임목사)가 심장

이상으로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입

원했을 때 아들은 밥도 제대로 먹지 않

고 며칠 밤을 지새며 간병하는 등 효성

이 지극했다. 대학 인터뷰 때 헤진 구두

를 신고도 부모에게 얘기조차 하지 않

았던 것 등 풍족하게 뒷바라지하지 못

한 것이 많았지만 아들은 훌륭하게 자

라주엇다”며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았

다. 이 관장의 외아들 스튜어트 리(31·

이수진)씨는 아이비리그인 코넬대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골드만 삭스 등을

거쳐 월가에서 벤처 기업을 운영했다.

사고 당일 사업 설명회를 하러 월드트

레이드센터를 방문했다 변을 당했다.

“9.11 참사로 자녀를 먼저 보내고 가

게까지 판 뒤 슬픔에 잠긴 한인 유가족

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는 그는 “희생자들은 부모나 가족들

이 힘없이 쓰러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

을 것이다.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자”고 거듭 당부했다

백악관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앞줄 가운데) 이 2001 월드시리즈 우승팀 애

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선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병현 선수(앞줄 왼쪽) 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

총연신문  기사제보

지역 한인회 소식 및 투고

 총연신문은 계간으로 발행합니다.

지역 한인회 소식을 수시로 받습니다.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회장  하 기 환
         수석 부회장  김경제

      부회장  이한순. 오철원.  정성남. 최종철

  이사장 이 영 송
부이사장  그레이스 한.  심상은

사무총장   허상길

희망찬 새해에는

더욱 발전하는 한인사회가 이루어지길 빕니다

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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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에서 2001년

10월 28일을 이승헌 박사의 날(Dr.

SeungHeun Lee Day)로 지정했다. 이

는 아틀란타시에서 인류의 평화와 지구

의 건강을 위해 개최되는 Global Healing

Forum을 기념하여 이뤄졌으며, 아틀란

타 시장인 Bill Campbell이 직접 행사장

에 참석, 이승헌 박사에게 임명장을 수

여했다. Bill Campbell 아틀란타 시장은

임명장에서 ‘UN세계 영성 및 종교 지

도자 정상회의’에서 추대된 세계 50인

의 영성 운동가 중 한명이자  한국의 홍

익인간 사상을 단학과 세계적인 지구인

평화 철학으로 알려온 이승헌 박사의 업

적을 높이 평가하며 아틀란타 시민을 대

표해 박사의 인류 평화 공헌에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틀란타시

관계자는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아마존닷컴 베스트 셀러 1위에 오른 이

승헌 박사의 저서인 ‘힐링 소사이어

티’ 미국인들 사이에서 자생하고 있는

『이승현박사의 날』제정
조지아주 아틀란타 시에서

‘힐링 소사이어티그룹’활동 등이 높

이 평가됐다고 이번 기념일 제정 소감

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승헌 박사는 '아

틀란타시가 21세기 새로운 정신문명시

대의 지구촌 중심도시가 되기를 희망하

며 세계 지구인연합회 주최, 2003년 6

월 15일 제 2회 세계 지구인대회를 아

틀란타시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본

인은 이번 영광스러운 일을 통해서 모

든 지구인이 함께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자’고  답사를 했다. 이

승헌 박사는 한국의 전통 심신 수련법

인 단학의 창시자이자 새천년평화재단

의 박사로써 지난 20년 동안 인류 의식

진화와 인류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운동을 벌여왔다. 올해 6월, 앨고어 전

미 부통령과 모리스 스트롱 유엔사무차

장등과 함께 한국에서 제 1회 휴머니티

컨퍼런스 대회를 개최한 이승헌 박사는

미국 및 캐나다, 일본, 유럽 등지에서 단

학과 홍익사상을 세계화 한 철학인 지

구인 정신을 알리고 있다. 현재 한국에

300여개, 미국 50여개, 캐 나다에 4개,

일본 2개 등 전 세계에 한국의 홍익철학

과 심신수련법을 전하는 단 센터가 큰 붐

을 일으키며 확산되고 있다. 현재 북 아

리조나 한인회의 명예 회장이기도 한 이

승헌 박사는 미국 아리조나주 세도나에

위치한 Sedona Retreat & Healing Park

(마고가든)를 중심으로 평화 운동을 벌

이고 있으며 하버드, MIT, 콜롬비아 대

학 등의 순회 강연회를 통해 뉴욕참사사

 미국 최고의 명문대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는 한국계 이

수진(Sujean S. Lee.20)양이 최근 이  대

학  학부 학생회장에 당선됐다. 이 대학

에서 발행되는 대학신문 하버드 크림슨

은 아시아계가 학생회장에 당선된 것은

하버드 역사상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뉴

욕에서 태어나 명문 스터이브슨트 고교

를 졸업한 이 양은 지난 10~12일간  실

시된 학생회장 선거투표에서 총 1천485

표를 획득, 695표를 얻은 2위 후보를  압

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 양의

러닝메이트로 부회장에 뽑힌 앤 페르

난데스는 쿠바계 여학생이다. 여학생

이 나란히 회장과 부회장에 당선된 것

도 하버드대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양은 뉴

욕 세인트존스대 전산학과 교수인 아

버지 이동준씨와 마취과  의사인 어머

니 이덕자씨 사이 1남1녀중 막내로 그

간 학생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했으며

하버드대 여학생단체인 세네카 등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미 하버드대 학생회장에

한국계  이수진 학생 당선

인  물

건 이후 실의에 빠져있는 미국인들

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있다. 또

한 한국에서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깨

우는 신간 ‘한국인에 고함’책이 출

간되어 새로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이스현박사의 날’제정은 이

민 100주년 기념을 준비하고 있는 미

주 한인회 사회에도 큰 반응을 일으

키고 있으며 현지 한인 미디어들의

열띤 취재 요청도 밀려들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회장 김석주        이사장 정하음

부회장   박두현. 방숭종. 배태섭.

 김영환. 최창옥. 박석지. 박병규.

 김성호. 김근옥. 진광훈. 이재니.

 이시준. 엄경근. 윤종환.

정책실장  이영석  (차장)이윤희.

사무총장  정제용. (차장)장복자.

뉴욕 한인회

          “2002년이 열렸습니다”

‘새해에는 주류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승리를 이끌어 내는 한해가 되시길 빕니다’

부이사장  당갑중. 송방원. 임정량.

 안병기. 장봉천. 총무이사 김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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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정부수립

시점인 1948년 이후 해외로 이주한 사

람으로 한정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

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며

2003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ㆍ 韓大鉉 재판관)는 29일 재중동포 조

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재외

동포법 제2조2호와 시행령 제3조는 평

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6

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

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법은 재중

동포와 구 소련동포 등 정부수립 이전에

한국을 떠난 사람의 국내 취업 및 출입

국 기회를 차단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재중동포나 구

소련동포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해

서 또는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수탈을 피

해 조국을 떠났던 사람이 대부분인데 암

울한 역사적 상황으로 조국을 떠나야 했

던 이들을 돕지는 못할지언정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바로 위헌결정을 내렸

을 경우 그동안 이 법의 보호를 받아오

던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가 29일부터 상

실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 때까지 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재외동포의 출

입국과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제정돼

1999년 12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재외

동포에게국내 체류기간과 연장, 자유로

29일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최소한 2004년부

터 외국 국적을 가진 해외동포는 한국

을 떠난 시점에 관계없이 한국 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됐다. 다만 이제까

지 사실상 재미동포에게만 주어졌던 혜

택이 모든 재외동포에게도 주어질지, 아

니면 아예 그 같은 혜택 자체가 없어지

거나 대폭 줄어들지는 미지수여서 향

후 법개정 과정이 주목된다. 현재 해외

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모두 560만

명으로 추산되고 이 가운데 재중동포

가 200만명, 구소련동포가 45만명, 한

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재일동포 15

만명 등 총 260만명이 재외동포법의 적

용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만일 이들에

게도 재미동포와 똑같이 법적 지위를

주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질 경

우 가장 큰 혜택은역시 한국으로의 출

입국 및 취업기회 확보. 그동안 법개정

을 강력히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앞

으로 재중동포가 목숨을 건 해상밀입

'재외동포법'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 재판소  "재외동포 범위조항 평등권 침해” 판결

재외동포법 존속여부 기로

항일투쟁 동포수용 臨政 법통

국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것만으로 이번

결정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시정부 설립 및 항일투쟁에

참여한 이들 동포들과 후손들을 법의 테

두리안에 포용함으로써‘대한민국이 임

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헌법 전

문의 취지도 살릴 수 있게 됐다.

현재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한국을 떠

난 재외동포에게는 1).2년간의 체류기간

과 기간연장은 물론 재입국허가없이 자

유로운 출입국과 2).체류자격의 활동범

위 안에서 자유롭게 취업 등 기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

다. 또한 3).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외

한 국내 토지의 취득ㆍ보유ㆍ이용 및 처

분이 가능하고 4).국내 금융기관을 이용

함에 있어 내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

며 5). 90일이상 국내 체류시에는 의료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99년 재외동포법 제정 때 제기된 것처

럼 현실적으로 재중동포를 비롯한 모든

재외동포를 받아들이는것이 국내 노동

시장의 여건악화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우리사회가 사

회ㆍ경제적으로 모든 재외동포를 받아

들일 여건이 되지않는다는 판단이 설 경

우 아예 재외동포법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의 혜택을 모

든 동포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혜택의 범

위를 줄이면서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개

별 동포별로 가급적 출입국과 취업 등의

혜택을 평등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개정

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와 함께개정법이 가능한 한 이중국적의

발생을 회피하려는 국제법 원칙에도 맞

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 및 독립국가연

합(CIS)과의 외교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운 출입국과 취업활동, 토지의 취득ㆍ

보유ㆍ이용ㆍ처분, 금융기관 이용, 의

료보험 적용 등에 광범위한 혜택을 부

여하고있다. 1944년 일제의 강제징용

을 피해 만주로 이주한 조모씨와 그 2

세들은 “재외동포법이 1948년 대한민

국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

포와 그 직계비속을 재외동포의 범주

에서 제외,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99

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정  치

  서북미 한인회 연합회

회장 이 준 성, 이사장 정 원 팔 외

           임원 이사 일동

  희망찬 새해를 맞아

  만복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하오며,

  미주 한인회 총연 회원 및 220만 동포가

  서로 화합. 단결하여 힘차게 약진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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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재외 동포법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는 1983-85년도(조도식, 강익조회장)부

터 재외동포 특히 미주 동포 권익의 일환으로 본국에 동포 재산권인정, 장기체

류를 위한 비자 편의, 전문인의 국내 취업보장 등을 이유로 2중국적 인정과 동

포청(당시 이민청) 설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그 후  여러 계통을 통하여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김 대중 대통령이 이를 받아 드려

97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였으나, 거주국의 실정과 국가 예산 그리고

국내 경제 사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2중 국적 대신 재외 동포법을, 동

포청 대신 재외 동포 재단”이란 기구가 창설되었다고 당시 정부발표가 있었습

니다. 그러나 제정당시부터 동포 거주국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국제 외교마

찰이 우려된다는 점과 재외 동포가 대량 입국 취업함으로서 국내경제 문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이유로 재외 동포 의 범위를 대한 민국 정부수립 후인

1948년 이후 해외로 이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2000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었

으나, 재중동포 조 모씨 등이 헌법재판소에 소를 청구함으로 2001년 11월 29일

재판관 6 : 3의 결정으로 위헌판결이후 2003년 12월까지 법개정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어 기간 내에 위헌 요소를 개정해야 하는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2. 총연의주장

 현 동포법이 1948년 이전에 中國과 구 소련(舊蘇聯)으로 이주한 동포들을 제

외 시켜 차별화 되어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며, 재중 동포 조 모씨 등이 현 동

포법을 인정하면서 점진적인 확대 혜택 쪽으로 법개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재

외 동포들의 힘을 모아 추진하지 않고, 현 동포법을 1948년 이후 이주자 재외

동포와 동참 아니면 함께 침몰될 수도 있는 헌법재판소에 소원청구라는 강경

쪽을 택한 데 아쉬움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으나, 재외 동포 의 한사람으로 조

국이 암울했을 때 조국 독립을 위해 망명했던 후예들인 재중 동포 입장은 충분

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온갖 역경 속에 힘들게 마련된 재외 동포법은 반

드시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 기회에 위헌 요소를 제거 혈통을 위주로

한 재외동포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동포법이 개정되어져

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우려되는 본국의 노동시장 교란과 실

업문제는 법개정과정에서 적절한 제한 규정으로 조정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

다.

가. 재외 동포법은 2중국적 제도가 아님으로 중국이나 구 소련에 “내정간섭”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즉 외국국적 자에게 한국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

니라는 점입니다. 더구나 중국의 경우는 대만거주자나 타국에 거주하는 중국

교포일 경우 비 교포 외국인과는 차별대우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 설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입니다.

나. 나아가 총연은 재외 동포법이 상호주의 원칙으로 2중국적 까지 부여하도록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2중국적을 허용하는 국가

에 거주하는 동포에게는 한국국적 취득도 허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규는 또 다른 차별시비를 우려할 수 있으나 (1) 이 결과의 원인은 한

국이 아니라는 점과 (2) 외부요소의, 피치 못할 차별효과는 다른 법규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능동적 차별이 아닌, 한국정부의 영향권 외의 원인으로 발생되는

차별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 법규 또한 위헌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  노동시장 교란은 일시적인 혼란이 될 수도 있으나, 적절한 노동법 적용으

로 극한 또는 예방까지 가능하다. 우려되는 노동시장은 3D업종으로 IMF 이전에

는 구인이 거의 불가능한 업종임으로 혼란이 된다고 하여도 일시적일 것입니

다.

 미주 총연은 본 개정안에 대해 혈통주의와 2중 국적을 현실에 맞도록 법적 지

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곤)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심도있게 연구하여 정리되

는 대로 본국 정부, 국회에 건의 할 예정입니다..

         2002년 1월 15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 이 오 영

               이사장 이 준 성 외 고문, 자문위원, 임원, 이사 전원

<이하 명단>

총 회장- 이오영(PA)/ 명예회장- 이민휘(CA)

고문:  상임고문  - 구한모, 박선근, 신필영, 김길남.

<옆면에서 계속)

 초대회장      - 이도영

 전직회장단(고문단)- 이도영, 박해달, 구한모, 박지원, 조도식, 임주택, 임용근,

                             강익조, 박선근, 차동섭, 신필영, 이민휘, 김길남.

     명예 고문 -  이 동    정치특별고문  - 신호범/임용근

     법률 고문 - 채동배  편집 고문     - 정호영

  자문위원:  수석자문위원: 김기홍(CA)

 인진식(CA), 김덕수(PA), 김용백(CA), 김광범(PA), 변종수(TN), 이병순(TX),

 김선일(FL), 조기선(CO), 정해림(IL), 서정환(FL), 김수도(AL), 정학량(PA).

 이규철(NC), 강동언(WA), 배희철(CA), 윤영수(GU) ,김근태(CA), 남상일(IL),

 박상익(PA), 박중구(IL), 이명규(WA), 김완흠(CA), 양대진(GA), 이재근(TX),

 김응식(CA), 박종웅(CA), 이관승(KY).

 부회장단

이웅길(TN), 김병직(OR), 김용근(CA), 김영호(TX), 김호원(KS), 박찬일(TX),

변광수(CA), 손재덕(VA), 신현태(TN), 이승렬(CO), 조광세(CA), 한원섭(WA).

 중앙상임위원회(무순)

하기환  - LA 한인회장 석균쇠  - 시카고 한인회장

문흥택  - 워싱턴 한인회장 오재봉  -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

김석주  - 뉴욕 한인회장 김정남  - 필라델피아 한인회장

오용운  - 달라스 한인회장 김백규  - 아틀란타 한인회장

이우홍  - 하와이 한인회장       김진모  - 샌디에고 한인회장

서영석  - 서남부 연합회장       김영오  - 동남부 연합회장

오기택  - 중서부 연합회장 이준성  - 서북미 연합회장

김범중  - 중남부 연합회장 박춘병  - 플로리다  연합회장

 이사장 - 이준성 (OR),

 부이사장단 (무순)

주용 (TX), 김강홍 (FL), 정영로 (MO), 임원복 (TN), 문경화 (NJ),

이광수 (PA), 이건용 (NY), 권종률 (MD), 김명수 (VA), 박효은 (SC),

이화자 (TX), 고영수(HI), 안광선(NJ) 외 이사 86명.

 간사 - 음호영(OR)

 일반, 특별 및 상설 분과 위원장(무순)

장익군 (FL), 국승구 (CO), 김영두 (NJ), 허  명 (TX),

신석기 (NE), 이기수 (TN) 서영석 (CA), 임미경 (TN),

김인묵 (NC), 김경곤 (WA), 김창범 (IL), 임보현 (PA)

이순복 (AL), 신의항 (SC), 김창근 (VA), 송재경 (VA),

이국진 (IL), 장종언 (MD).제니정 (TN), 오기택 (OH),

이승남 (GA), 김영만(TX).

 사무총장 - 박현우(KY)

 사무차장 - 김만중, 윤재연, 장승훈, 이영희,

               김소희, 설증혁, 도재선, 박귀현.

 문화예술국장 - 정미호(PA),

 대변인 - 신상균(PA),

 재무 - 한진구(NC)

 기조실장 - 정세권(DC)

 기조차장 - 차대만(TN), 김활란(IN), 이영일(KS), 윤정배(TX)

  감  사   - 강봉희, 나광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 동포법) 은 반드시 개정 존속 시켜야 한다”

대 정부건의

    이상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이사, 임원 일동

위헌 판결에 대한 총연의 입장   건 의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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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코리아타운 축제행사에 맞추어 소

집된 미주 서남부 한인회 연합회(회장

서영석)의 정기 이사, 임원회의가 지난

10월 12일 오후 7시 LA  JJ Hotel에서

성정경 LA총영사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

다.  조광세 부회

장의 사회로 진

행된 이날의 회

의에서 서영석회

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지역

에서  공사다망

한 가운데도 불

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 회장

님들에게 LA 한

국의 날 축제기

간을 기하여 볼

거리와 먹거리

를 함께 즐기시

기 위해 회의 일

정을 잡았다”고

배경을 설명한

후 유익하고 즐

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고

박병호이사장(샌프란시스코)은 9.11사

태로 인심이 흉흉해지고 경기침체의 조

짐이 보이는 시기에 원근 각 지역에서

모인 한인사회 대표자들 끼리 허심 탄

이 하게 관심사를 논의하고 유익한 정

보를 서로 교환하여 각 지역 한인사회

에 함께 활용하고 더불어 타 지역의 연

합회에 모범을 보이는 서남부 한인회

연합회가 되자고 강조하였다. 계속해서

성정경 총영사의 환영인사에 이어 하와

이 한인회 이우흥회장의 이민100주년

기념사업 준비현황 보고와 유타 한인회

박공수회장(직전회장)이 동계올림픽 남

북한 선수 환영만찬 준비 현황보고 등,

참석 회장단들의 소개와 각 지역 한인

회의 현황 및 활동보고가 있었다. 이날

회의의 주제 및 안건이 10건,  대 정부

건의문건 역시 6개 항목으로 집행부의

의욕을 보였으나 짧은 회의 일정상 서

영석 회장이 약식 보고형식으로 진행되

는 아쉬움을 남겼다. 서남부 한인회 연

합회 창립배경과 광역회의 범주를 묻는

이승열회장(총연합회 부회장.)의 질문

에 서영석회장은 87년에 이미 남가주

지역을 포함한 소단위 지역의 연합회가

결성되었으나 하나의 주(State)에서 광

역회(연합회)가 둘로 나뉘어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지난해 8월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포함한 양 지역의

총영사관 관할지역 한인회를 통합하여

재발족하고 파악된 103명의 전현직 회

장들을 중심으로 LA한인회 활동에 방

해되지않는 범위에서 총연과 각 지역

한인회간의 중간 교량역할에 중점을 두

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조광세부회장(센

디에고)은 서남부 한인회 연합회는 6개

주 3개 총영사관 관할 26개의 한인회

를 포함한다며 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기홍회장(총연 수석자문위원)은 연합회

의 기본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는 각 지역 현직 한인회장의 참여가 필

수라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하면서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각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윤회방식 회의개최를 제

안하였다  한편 김기용회장은 총연의 활

동보고에서 제19대 총연 임원인선과 회

칙개정에 관한 배경 및 경위를 설명하

였다. 총연신문 발행에 관하여 국승구

(콜로라도 스프링스) 편집위원은 지난

9월 26일 창간호 2,000부를 발행 총연

정회원 660명의 회장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전세계 한인회(교민회)와

주재공관 및 한국정부 기관 그리고 각

정당에 배포했다고 밝히고 총연신문은

기관지로써의 기능은 물론 각 지역 한

인회 홍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매

개체 역할을 감당할 총연의 중요한 사

업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각 지역 한인회의 크고 작은 활동내용

을 많이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남

부 연합회는 이어 다음 회의장소를 샌

프란시스코에서 내년 초에 개최할 것을

잠정결정하고 한국인의 날 축재 현장인

장터 참관 등의 일정을 가졌다.

서남부연합회 임시총회
3개 총영사관 관할 26개의 한인회 포함

광역회의

미주 총연의 눈부신 활동에 찬사를 보내며

희망찬 새해에도

더욱 정진하시길 빕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회
회장 하은헌      이사장  황성국

부회장  이규철.  이승수.  이상기.   홍 마리아.  고호덕

(서울=연합뉴스)  재외동포들의 숙원사

업인 재외동포센터 건립이 올해 정부 예

산 5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본격 착수된

다.재외동포재단 권병현 이사장은 10일

이같은 계획과 함께 한상(韓商)네트워크

구축, 한민족네트워크 구축 등 2002년

사업 계획을 밝혔다.사업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재외동포센터 건립을 위해 성남

시 세종연구단지 내 3만평의 부지와 함

께 5억원의 예산을 내놓았고, 재단과 재

외동포가 중심이 되어 센터 건립을 추진

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재단은 우선 건

립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1

월중으로 각국 대사관과 한인회, 경제단

체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권

이사장은 `̀ 모국에 내 집을 장만합시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모금 운동을 펼쳐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포들 사이에

하나의 구심점이 생겨날 것`이라며 `센

터도 설립하고 한민족을 하나로 묶는 효

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재단은 또

센터건립 착수와 함께 양대 사업의 하나

로 ̀한민족네트워크`와 ̀한상네트워크`의

기능을 대폭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이

계획에 따라 한민족네트워크(http://

www.okf.or.kr)는 오는 6월말까지 전문

인력을 투입해 ̀사이버 교민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한인회, 차세대

지도자, 경제단체 등 각 기능별 웹사이

트를 구축하는 등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

로 변모한다. 또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10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받게 된 한상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위해 재단 내에 경

제부를 신설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

다.이 사업과 관련, 권 이사장은 ̀한상네

트워크는 중국 화교들의 모임인 화상(華

商)회의가 모델`이라며 ̀지금까지 재외동

포를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던 시각이 한

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제적 파트너

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

했다. 한편 권 이사장은 재외동포법 개

정에 대해 `중국 조선족은 경제적인 파

트너이며 문화교류의 대상으로 인식, 중

국 정부와 동포법 개정을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가령 법무부가 현재 단기

비자를 1개월로 내주던 것을 6개월이나

1년 정도 연장하는 등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나가면 해답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성남에 재외동포

센터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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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와 월드컵뉴욕후원회, 대뉴욕

지구교회협의회는 오는 1월1일 롱아일

랜드 몬탁에서 월드컵 성공기원 서명운

동과 기도회 등 다양한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행사는 뉴욕한국일보와 한국케

이블방송(채널 76)이 공동주최하고 뉴욕

영상매체연구회가 주관하는 ‘제1회 새

해맞이 사진 및 비디오 촬영대회’와 같

은 장소에서 열린다.월드컵후원회 등 3

개 단체는 이날 2002년을 월드컵의 해

로 공식 선포하고 한인들의 한국 월드컵

성공 염원을 담은 2,002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이 행사는 한국의 월드

컵 개최 10개 도시의 경기장 사진이 들

어있는 대형 빌보드(6’X4’)에 각각

200명씩 2,000명의 서명을 받겠다는 것

"새해 일출보며 월드컵 성공기원”

  몬탁서 2002 명 서명운동도 전개

“2002년 1월1일 새해 맞이

행사에서  한국의  월드컵

성공을 기원합시다.”

이다.이문성 월드컵뉴욕후원회장은

“2002년 월드컵의 상징 수인 2002명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인 2000명과

나머지 2명은 한국월드컵조직위원회 공

동위원장 2명으로 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1월1일부터 시작하는 이 서명

빌보드는 5월30일 개막식 전날까지 진

행하며 한인 밀집지역에 설치한 뒤 월

드컵 대회가 끝난 뒤 축구박물관에 기

증할 예정이다. 또 이날 교협과 기독복

지회는 미국 및 세계의 평화, 월드컵 성

공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갖는다.교협

회장 황경일 목사는 “각 교회에서 송

구영신 예배를 마친 뒤 몬탁 등대에서

대형 기도회를 갖고 월드컵 성공을 기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협과

기독복지회는 텐트와 떡국을 제공한다.

뉴욕한인회 김석주 회장은 “고국에 대

한 한인들의 염원을 담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한인사회 전체가 동참하길 바

란다”고 말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노명수) 산하

기관인 '한인회 봉사센터'(위원장 이연

욱)를 찾는 한인들의 발길이 다시 잦아

지고 있다. 이름마저 유사한 한인봉사센

터와 두 개의 별개기관으로 분리되는 과

정을 겪으며 한때 업무마비 상태에 빠져

이용객들에게 순도 높은 봉사업무를 제

공치 못했던 '한인회 봉사센터'는 9월15

일부터 12월15일까지 3개월간 매월 900

건을 상회하는 한인들의 각종 문의를 처

리한 것으로 밝혀져 봉사센터가 거의 제

자리를 되찾았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한인회 봉사센터' 발표에 따

르면 봉사센터는 이 기간 1,887건에 달

하는 한인들의 전화문의를 처리했다. 또

한 전화문의를 포함, 영사업무(300건),

통역 및 번역(119건), 개인수표 써주기

등 개인용무(119건), 사회보장금 신청(89

건), 이민관련 업무(71건)등 총 2,787건

의 업무를 처리했다.OC 한인사회 관계

자들은 이처럼 봉사센터를 찾는 한인들

이 늘고 있는 것은 지난 9월15일 한인봉

한인회 봉사센터 이용객 '부쩍'

상항지역한인회(회장 오재

봉)와 샌프란시스코 한인상

공회의소(회장 김상언), 북가

주이북인연합회(회장 지경

수)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인송년의 밤' 행사

가 지난해 12월  8일 오후 7시부터 샌

프란시스코 재팬타운내 미야코 호텔에

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상항지역 한

인회는 한인 입양아 미아 밴로이트양

(USF재학)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박순

근이사장, 이동일 부이사장, 서대석 부

회장, 권영창이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

다. 상공회의소도 봉사상에 아시안 헬스

서비스, 교육상에 김종호 교수, 비즈니

스상에 황성배 아시아나은행 이사장을

선정 상패를 전달했다. 또 김태언, 정흠

부회장, 손창의 사무총장, 나영태 부이

사장, 이정규 부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

달했으며 서커스 서커스 리노의 후원으

로 브라이언서, 박지영, 애니리등 3명의

한인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서커스 서커스에서는 토마스 로빈

슨 제너럴 매니저가 직접 참석해 장학금

을 전달했다.

한편 상공회의소는 이날 취임식을 겸했

는데 15대 회장으로 재임하게 된 김상언

회장은 앞으로 회원을 위한 상공회의소

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경제와 시

정부의 가교역할을 모색하고 강화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이북인 연합회도 비료

보내기 성금모금운동에 힘써준 오관진

순복음 상항교회목사에게 감사패를 전

달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한인회등 합동 송년모임

사센터와 완전 분리, 독자적인 길에 나

섰던 '한인회 봉사센터'가 본연의 기능

을 회복함으로써 이용객들로부터 신뢰

를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한인회 봉사센터'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돌보고 있는 헬렌 최씨는 "봉사센터에

서 근무하면서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

는 한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

닫게 됐다"며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하는데 보람을 느낀

다"고 말했다. 한인회 노명수 회장은 "

한인회의 주요 업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인들에 대한 봉사"라며 "봉

사센터 업무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

했다. 당초 한인회 산하기관으로 운영되

었던 한인봉사센터는 독립적으로 비영

리 단체 등록을 신청한 것이 뒤늦게 밝

혀져 한인회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며 이

에 '한인회 봉사센터'는 이와는 별도로

제 길을 모색, 3개월만에 정상 기능을

되찾은 것이다.

지역 한인회

 뉴욕 지역 한인회 대표

들은 29일 저녁 플러싱

영빈관에서 WPIX(채널

11)의 ‘사람이 개를 문

다?’ 보도와 관련한 모

임을 갖고 ‘보신탕’은

한국 고유의 식문화지만

이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

은 오히려 한인사회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뉴

욕지역 단체협의회(회장

문일한) 월례회의에 참석

한 9명의 지역 한인회 대표들은 각자

‘개고기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

을 피력했다. 이날 월례회의에는 11개

지역 한인회 대표 가운데 2명만 빠져 평

소에 비해 참석률이 높았다.문일한(맨하

탄 한인회) 단체협의회 의장은 “이번

문제와 관련, 한인권익신장위원회를 비

롯한 몇몇 단체들이 뉴욕 한인사회를 대

표하는 뉴욕 한인회와 논의도 하지 않고

채널 11측에 항의 서한을 전달한 것은

성급했다”며 “이 문제는 한인사회 전

체의 의견을 확실하게 수렴한 뒤 결정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러싱 한인회

이춘형 회장은 “만약 데모 등을 통해

개고기 문제를 확산시키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며 “우리 자녀들이 미

주류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비극이 발

생하지 않도록 정계 인사 등을 통해 우

리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뉴욕주의회는 내년 ‘2001∼2002 의회

연도’ 후반기 의회(2002년 1∼6월)가 속

개되면 뉴욕주내에서의 개고기 판매 행

위를 민사 또는 형사로 처벌하는 2종류의

법안 4개를 각각 자동심의한다. 이는

‘2001∼2002 의회연도’ 전반기 의회

(2001년 1∼6월. 7~12월은 총회가 없고

의원 또는 위원회 개별 활동)에 이같은 내

용의 법안들이 상·하원에 이미 상정돼

있는데다 전반기 의회에서 처리가 안된

법안은 후반기 의회에 자동으로 재상정

돼 안건으로 채택되기 때문이다. 이들 4

개 법안 가운데 뉴욕 29지구 민주당 출신

데이빗 패터슨(54) 주 상원 원내 부총무

가 발의한 ‘개고기 판매 및 식용 형사처

벌 법안’역시 재상정돼 자동으로 심의

하게 된다. 현재 상원에는 패터슨 의원을

비롯한 루스 해셀-톰슨(33 지구), 말콤

스미스(10 지구) 등 민주당 출신 의원 3명

“개고기 보도문제 확산 한인사회에 더 큰 피해”

          뉴욕지역 9개 단체장들 논의..

        뉴욕한인회와도 ‘자숙’ 입장정리
이 지난 1월23일 공동 발의한 개고기 판매

형사 처벌법안(S1545)과 서핀 말테스(15

지구) 의원을 비롯한 존 디프랜시스코(49

지구), 패트리샤 맥기(56 지구), 프랭크 파

다반(11 지구), 스테판 살랜드(41 지구), 세

자르 트런조(3 지구) 등 공화당 출신 의원 6

명이 2월15일 공동 발의한 개고기 판매 민

사 처벌법안(S2591)이 각각 상정돼 있다.

하원에는 상원 S1545와 동일한 내용의 법

안(A2463)이 휠릭스 오티즈(51지구) 의원

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

민주당 의원 14명의 공식지지를 얻고 있으

며 상원 S2591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

(A4945)은 데보라 글릭(66지구) 의원을 비

롯한 민주당 의원 6명이 공동 상정해 민주

당 의원 5명의 공식지지를 확보해 놓은 상

태다. 상·하원에 각각 상정된 이들 법안

의 가장 큰 차이는 S1545와 A2463은 개와

고양이의 털가죽 상용 거래는 물론 개고기

식용을 구체적으로 금지, 위반시 벌금과 구

금 등 형사처벌을 가능케 하고 있다.반면

S2591과 A4945는 개와 고양이의 털가죽,

살 등을 이용한 상품의 상용 거래를 금지

하고 첫 위반 적발시 개인에게는 건당 최

고 1,000달러, 기업에게는 건당 최고 5,000

달러의 벌금을, 개인이나 기업의 재위반 적

발시 2만5,000달러의 벌금 징수를 가능케

하고 있다. 한편 상·하원에 각각 상정돼

있는 2종류의 법안은 상원은 2002년 4월

17일, 하원은 3월27일 이전에 자동으로 재

상정, 심의한다.

    <뉴욕 한국일보 신용일기자>

‘개고기 판매. 식용 형사처벌 법안'

   내년 뉴욕주의회 자동심의

                  <총연신문  기사제보>

                  지역 한인회 소식 및 투고및 광고문의

사무처 (215)635-5410                             폅집부 (719)574-0909

headqu arter@koreanfedusa.org            edkook@pcisy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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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원 부회장

대미외교담당

이승열 부회장

한반도 통일정책개발

김영호 부회장

한국외교담당

김병직 부회장

타기관 협력담당

조광세 부회장

기획담당

박찬일 부회장

홍보,공보 담당

변광수 부회장

인권,복지담당

김용근 부회장

재외동포협력담당

신현태 부회장

차세대 담당

수석부회장

          이웅길 손재덕 부회장

정책 및 행정담당

한원섭 부회장

문화 교육 담당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부회장단

2002년!!
壬午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20만 미주 동포사회의 구심체인 미주총연,

민족 공동체의 구심화로

희망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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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휘영청 밝은 달이 지난해 11월1

일 시카고 밤하늘에 두둥실 떴다. 시카고

시장실이 해마다 한인 사회를 위해 마련

해온 올 추석잔치는 이번이 6번째. 당초

10월1일 열 예정이었으나 9.11사태로 연

기 됐었다. 다운타운 시카고 컬춰럴 센터

의 추석마당. 고운 한복차림의 한인가족

들은 모처럼 환한 웃음과 정담의 꽃을 피

웠다. 올 추석행사 손님은 줄잡아 350여

명은 넘었다. 라운드테이블에 쌓인 이야

기들은, 서로의 안부와 한인회의 그 동안

의 움직임, 달라진 면면들을 화두로 꺼내

면서 테러구호 성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

올 때는 잠시 숙연해지기도 했다. 오후5

시30분. 그리운 금강산 바이올린 연주가

은은히 퍼지는 가운데 시카고 한인 연합

장로교회 어린이 합창단을 앞세운 석균

쇠 한인회장은 리챠드 데일리 시카고시

장, 조영재 시카고 총영사, 심기창 한인회

이사장을 안으로 안내했다 그 뒤로 한인

사회 봉사상 수상자인 필립 김, 박우성,

이상윤, 조세핀 리, 지원종씨가 자리했다.

김정숙 시카고 공립 도서관 커미셔너의

사회로 식은 진행됐다. 석균쇠 한인회장

은 축사에 앞서 먼저 9.11테러참사 희생

가족과 슬픔을 함께 하며 이들을 위해  지

원의 손길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

를 표명했다. 석회장은 추석잔치를 베풀

시카고 하늘에  한가위 두둥실
사랑의 구호성금 15만불 전달

시카고 시장실 주최 ‘한인 추석잔치’풍성
어준 장본인인 리챠드 데일리 시장과

시카고시 당국의 협조에 한인회를 대

표하여 감사한다고 말하고 특히 63가

잉글우드 한인상가 새 몰 이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온 데일리 시장에게

거듭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

영재 시카고총영사는 잉글우드 한인 상

가 이전과 관련,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

련해준 시카고시의 중요한 결정을 높

이 평가 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

다. 리챠드 데일리 시장은 9.11사태로

추석잔치를 미룰 수  밖에 없었던 사정

을 소개하면서 한인사회와 시카고시와

의 교육, 경제,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데일리 시장은 지난봄 김대

중 대통령의 시카고 방문을 상기 시키

면서 “한국과 가까워 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하고 특히 한인사회가

이번 테러참사에 마음을 열고 성금모

금에 적극 동참한데 대해 뜨거운 감사

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데일리 시장은

한인사회가 관심을 갖고있는 잉글우드

한인상가 쇼핑 몰 이전에 대해 언급, 지

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이라고 다

짐했다. 이어 석균쇠 한인회장은 그 동

안 한인사회가 모금한 9.11테러 구호

성금 150,506.74불이 담긴 대형체크를

데일리 시장에게 전달, 큰 박수가 터졌

다. 이 구호성금은 시카고시를 통해

Chicago Remembers Fund 로 전달하

게 된다. 이날 데일리 시장은 한인사회

의 얼굴을 빛낸 필립 김, 정성덕씨등 6

명에게 한인사회 봉사상을 시상했다.

석균쇠 회장은 데일리 시장에게 감사

의 표시로 한국전통 자개장 과 한인회

로고가 새겨진 머그 를 선물했으며 데

일리시장은 석회장 에게 감사패를 수

여했다. 어린이 합창단의 “고향의 봄”

노래는 추석상에 향수를 듬뿍 쏟아냈

다. 어느해 보다, 느낌과 지니는 의미가

짙은 금년 추석잔치를 끝내면서 심기

창 한인회 이사는 “성금의 알찬 보람

이 더 영글고 돋보인 뜻 있는 날”이었

다고 평가했다.

9.11테러 참사로 성조기 품귀현상이 빚

어진 가운데 시카고 한인회(회장 석 균

쇠)가 한국에서 성조기를 공수 받아 각

가정 성조기 1개 갖기 캠페인을 전개해

한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7일

탁상용 성조기를 50여개 구입, 커뮤니

티에 배부한 바 있는 한인회는 품절된

 양로원 방문
민속명절 한가위날. 10월1일 석균쇠 한

인회장등 임직원은 포스터길과 쉘리단

길 교차지점 맥도널드에서 쉘리단 아파

트단지 연장자들과 만나 송편과 과일꾸

러미를 풀어놓고 정담을 나누었다. 이

날 오후에는 앰버서더, 페어몬트, 피터

슨팍, 레이크쇼어, 하모니 양로원을 두

루 방문, 선물을 나누며 위로 했다

지역 한인회

“집집마다 성조기를.....”
한인회,  한국서 5백장 가져와 배포

성조기 구입에 곤란을 겪고 있는 한인들

을 위해 27일 대형 성조기 (3피트 X 5피

트) 5백개를 한국에서 직수입, 배포했다.

이와 관련 석 회장은 “많은 한인들이

테러참사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기위해

성조기를 찾고 있는데 이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목격,  한국으로

부터 성조기를 공수할 것을 계획하게 됐

다”고 밝히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각

가정이 성조기 한 개씩을 확보하고 제2

의 조국인 미국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총연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시카고 한인회
회장  석균쇠. 부회장 박규영. 이진

이사장  심기창.   사무총장 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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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스빌 한인회(회장 박길순) 지난 2001

년 12월 6일 City 상공회에서 주최한 크

리스마스 퍼레이드에 참석하여 자랑스

런 우리 문화를 널리 홍보하였다. 저녁

6시부터 시작한 퍼레이드에  한글학교

여자 학생들은  한인회 임원진과 함께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워서

많은 박수를  받았으며 한글학교 학생들

은 소북을 두드리며 쾡가리를 치며 장구

소리에 마추워서  힘든 줄도 모르고 신

이나서 쉬지도 않고 두들기어 흥을 돋우

었다. 태권도 도장 관장 방경률씨는 관

원들과 함께 송판격파와 공중격파을 보

여서  구경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으

며 4살짜리 꼬마도 도복을 입고 시범을

보이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하인인

스빌 한인회에서는 부채춤과 태권도 시

범팀도 참석 시켜 우리의 문화를 이들에

게 널리 알리었다.

하인스빌 한인회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주류사회에 한국문화 알려

행사를 마치고 기뻐하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이날 행사에서 하인스빌 한인 꿈나

무들은 우리전통 문화를 홍보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대 뉴저지 한인회

소헌 신임 회장 활동 활발
남부뉴저지한인회가 20대 회장단 출범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

을 끌고 있다. 7월1일 회장에 당선된

소 헌 회장은 양용모 한인회 이사장이

운영하는 세탁소 등 4동의 건물이 지난

25일 화재로 전소된 사건과 관련, 실의

에 빠진 양 이사장을 돕기 위해 남부뉴

저지한인세탁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대

책위원회를 구성해 경제적인 도움을 주

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소 회장은 이

와 관련 “양 이사장이 전 재산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상심이 크다”면서

“화재 현장에서 남부뉴저지한인세탁

협회장과 만나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

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오는 12월2일 오

후 5시 체리힐 일미정 식당에서 모여

대책위 구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내년 2월9일 한인회

‘구정의 밤’ 행사를 앞두고 준비위

원장을 선출한다. 당초 한인회는 12월

29일 송년행사를 개최하려 했으나 본

국 연예인을 섭외하는 과정이 여의치

않아 설 행사로 대체하게 됐다. 이에 앞

서 한인회는 추수감사절날 캠든한인경

제인협회와 함께 터키 3백마리를 구입,

캠든시 저소득층에게 전달했다. 소 회

장은 “최근 캠든시가 재정난으로 뉴저

지 주정부에게 운영권이 이관하는 문제

때문에 어수선해 시정부가 크리스마스

에 이를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통고해왔다”고 말했다. 소 회장은 지난

7월1일 10년동안 뉴저지지역에서 폭넓

게 활동해온 김광성 회장과의 경선에서

우여곡절 끝에 당선됐다. 골리앗과 다윗

의 대결처럼 보이던 이 선거에서 소 회

장은 “공정한 선거를 치르게 해달라”

며 자신이 회장에 당선되면 침체된 남부

뉴저지한인회를 활성화할 것이란 공약

을 내걸며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회장

에 당선됐다. 이후 캠든한인경제인협회

이봉행씨가 선출되면서 두 단체 간부들

이 캠든 그웬돌린 페이슨 시장을 찾아가

한인상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민원

을 전달하는 등 남부뉴저지 한인사회 대

표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쳤다. 또 사무실도 한인상가가 설립된

체리힐 코리아가든 식당 옆 서울여행사

사무실 내에 얻어 그동안 사무실이 없던

문제도 해결했다. 이에 대해 소 회장은

“20대 회장단과 이사들이 자신을 많이

도와줘서 이처럼 열심히 해나갈 수 있었

다”고 말했다.

                  <총연신문  기사제보>

                                             지역 한인회 소식 및 투고및 광고문의

사무처 (215)635-5410   headqu arter@koreanfedusa.org     폅집부 (719)574-0909  edkook@pcisys.net

 임오년 새해를 맞아 동포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 기원하면서

 제25대달라스 한인회는

 더욱더 분발하는

 한인회가 되겠습니다.

              임오년 새해 원단에

근하신년

달라스 한인회장  오 용 운 배상

지역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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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송년의 밤
임기를 마감하는 제25대 한인회 회장단

과 이사들은 지난 6일 마지막 정기이사

회를 마친 후 민속촌으로 자리를 옮겨

만찬을 함께 하여 석별의 정을 나눴다.

김진모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인회 임

원, 이사, 한인사회의 성원 덕으로 대과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었으며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을 4만여달러를 모을

수 있었다"며 감사하고 "퇴임 후에도 한

인회와 한인사회를 돕는 일에 적극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오는 29일

(토) 오후 6시 앨바 슈라인센터(5440

Kearny Mesa Rd. SD)에서 신·구 회장

이·취임식 겸 송년의 밤 행사를 갖는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들의 조그마

한 정성이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미한국부인회(회장 이준자)와 플러싱

한인회(회장 이춘형)는 21일 스태튼 아

일랜드의 안나에리카 양로원을 방문, 한

인 노인들에게 점심과 함께 위로잔치를

가졌다. 재미한국부인회의 양로원 방문

은 올해로 14년째를 맞고 있다.

이강혜 뉴욕예지원장은 "양로원을 방문

해 외롭게 사시는 노인들을 뵐 때마다

눈물이 나올 것 같다"며 "자주 찾아 뵙

지는 못하지만 보다 건강하게 여생을 사

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재미한국부인회와 플러싱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한솔잔

칫집에서 30인분의 식사를 무료로 제

공했다. 또 노인들은 식사가 끝난 뒤 '고

향의 봄' 등을 합창했고 풍선불기 게임

안나에리카 노인들 '위로 잔치

 플러싱한인회, 부인회

등 오락시간을 함께 하면서 비누, 치약,

칫솔 등 생필품이 담긴 선물을 받았다.

10월 2일 새벽 6시. 떠오르는 붉은 태양

이 아리조나 세도나 사막을 물들이는 가

운데, 미주 최초의 개천행사가 세도나

리트릿 힐링파크에서 거행됐다. 현지 거

주인과 미국 및 한국인 관광객 약 100

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개천행사 겸

한가위 대보름 행사는 새롭게 결성된 북

아리조나 한인회와 아리조나 세도나 한

인회에서 주최하고 남아리조나 한인회,

아리조나 피닉스 한인회가 협찬했으며

세계 단학 본부가 후원했다. 강화도 마

니산 천제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북아리조나 한인회 전승배 회장의 주관

으로 국조 단군상 앞에서 하늘에 제를

올렸다. 또한 주라성 총영사를 대신하여

전인석 영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아리조나 한인회의 문성신 회장과 전형

규 이사장이 참석 북아리조나 한인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성정경 주라성 총영사

의 축사를 대독한 전인석 영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민족의 긍지를 알릴 뿐

아니라 미국 사회의 주류로 역할을 해나

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으며, 아리

조나 한인회의 문성신 회장은 ‘미주이

민 역사상 처음 있는 개천행사의 자리에

참석하게 돼 무척 뜻 깊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북아리조나 한인회의 전승배 회

장은 개천에 대한 의의를 ‘국조단군의

홍익인간 이념은 남을 이롭게 하라는 뜻

으로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철학이

다. 하늘을 연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

과 같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진정한 홍

아리조나주 세도나에서

 개천 축제 열려

익인간 이념을 실천할 수 있다’고 소개

했다. 천제를 올린 후, 참석자 모두는 포

옹을 하며 국경을 초월해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떡, 나물,

과일 등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개천

의 의미를 마음에 새겼다. 행사가 열린

세도나 리트릿 힐링파크는 여의도의 1/

3 면적의 종합 휴양시설로서 한국 전통

심신 수련법인 단학의 호흡, 명상,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곳. 한해에도 3천명

이상의 전세계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국조 단군과 하늘에 제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된 한가위 대보름 및 개천행

사는 한국 전통 문화 행사와, 단학의 창

시자로서 이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

게 단학과 뇌 호흡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있는 일지 이승헌 박사의 특별 강의 등

다양한 문화행사, 세미나 및 포럼 등으

로 하루동안 진행됐다.

 진정한 봉사정신을 펼치고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한인사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하신년

아틀랜타 한인회

회장 김백규    이사장 김지수

부회장  심재범  유미숙

    사무총장 이상용

지역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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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회(회장 곽승용)

는 12월 19일 스태튼 아일랜드 보로청

을 방문, 불우이웃을 위해 터키 250마

리를 전달했다. 지난 수년간 추수감사

절 때마다 터키를 전달해오고 있는 스

하와이 한인회(회장 이우홍) 창립 20주

년 기념행사가 지난해 12월 27일 개최

됐다. 지난 27일 오후6시 퍼시픽비치호

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번 기념행사

에는 약200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

한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다.

계획보다 1시간가량 늦게 시작된 이날

행사는 한미 양국기 및 한인회기 입장,

국기에 대한 경례등 국민의례를 시작으

로 진행되었다.이우홍 한인회장은 한인

회 창립 20주년 기념사에서 " 힘든 여건

에도 꿋꿋하게 위상을 지켜왔던 한인이

민 선조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한인

동포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단결해야

하며 한인회는 동포사회 발전의 구심점

이 되어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이번 기념행

사에는 이지

두 총영사,

문대양 주

대법원장,

제레미 해

리스시장등

각계 인사

들이 참석,

축사를 해

눈길을 끌

었으며 수

 '사랑과 희망의 LA'를 주제로

열렸던 제28회 LA한인축제가

지난해 10월 14일 폐막됐다.

11일 테러 희생자 추모대행진을 시작

으로 나흘간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진

이번 축제는 57개의 다채로운 행사들

이 마련돼 한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

했으며 157개에 이르는 각종 부스에서

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했

다. 특히 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아프카

니스탄 보복공격과 탄저균 공포에도 불

구하고 행사장을 찾은 수많은 한인들

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예년에 비해

호응도가 저조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

를 말끔히 해소했다. 또한 행사 첫날 대

형 성조기를 앞세운 테러 희생자 추모

행진에 이어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2차

분 성금 51만5,497달러52센트를 LA적

십자사에 전달, 한인사회가 미국의 중

요한 일원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기도 했

퀸즈 중부한인회(회장 신근호)는 21

일 엘머스트 소재 퍼시픽 월드에서 송

년의 밤 행사를 갖고 희망찬 2002년

을 향해 전진할 것을 다짐했다.

신근호 퀸즈 중부한인회장은 “9.11

이라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2001년

은 우리 모두가 결코 쉽게 잊을 수 없

는 해였다”며 “힘차고 새로운 희망

추모분위기속 알찬 축제로
한국의 날, 장터 탤런트쇼등 성황

다.행사장은 주요 행사들이 시작되는 오

후 5시부터 몰려드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으며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다채

로운 행사들을 지켜보던 관객들은 박수

와 환호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13일 밤

라디오 서울 주관으로 열린 '제7회 청소

년 탤런트 쇼'에는 예선을 통과한 8개팀

이 출연, 화려한 춤과 노래로 행사장 분

위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이 대회에서는

현란한 춤솜씨를 과시한 '유니크'팀이 차

지했고 춤부문 1위는 5인조 댄스그룹 '

언밸런스', 노래부문은 머라이어 캐리의

'히로'(Hero)를 부른 윤나라양에게 돌아

갔다. 김남권 축재재단 이사장은 "이번

축제는 테러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평소

와 같이 일상생활에 전념하는 한인사회

의 강인함을 보여준 기회였다"며 "테러

보복전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행

사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각계

각층의 관심과 격려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인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각계인사 2백여명 참석 성료
잔 천 오클랜드,론 메너 등의 하와이주

상원의원과 듀크 바이넘, 앤디 미리 키

타니 호놀룰루시의원등도 참석했다.이

날 행사에서 한인회측은 " 한인회 제정

사회봉사상" 을 시상했다. 한인회는 문

대양 하와이주 대법원장에 평생공로상(

Life Achievement Award)을 수여했고,

앤 고바야시씨에게는 지역사회 공로상

(Community Advocate Award)을, 강 범

식씨 외 12인에게는 지역사회부흥상(

Community Enrichment Award) 을 각

각 수여했다. 폐회식 선언후의 저녁만찬

을 끝으로 한인회 창립 20주년 행사는

막을 내렸다.

불우이웃에 터키 250마리 전달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회
태튼 아일랜드 한인회의 곽승용 회장은

“사랑의 계절인 연말을 맞아 올해에도

불우이웃을 위해 음식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을 갖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자”고

말했다.

퀸즈 중부한인회는 지난 11일 개최한 ‘9.

11 영웅들의 밤‘ 행사를 위해 수고해준

어효선, 그레이스 양 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행사 당일 경찰과 소방관들을

위한 위안문을 낭독한 민준홍 어린이에

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퀸즈 중부한인회 송년의 밤

"새 희망으로 2002년 맞자"

지역 한인회

월간 “코리언드림” 사상교양지를 아십니까?
한민족의 동질성과 통일을 강조하고 2세 교육을 통해서 세대차이를 줄이고 위대한 꿈을 성취한 한인들을 찾아내어 본

을 삼게 함으로서 21세기를 리드하는 민족공동체가 되도록 외치는 사상교양지입니다. 이 사명은 바로 한인회의 바로

한인회의 사명이므로 본지는 한인회를 도와 한인들이 존경하는 민족의 대표기관으로 성장시키는데 나팔수가 될 것입

니다. 이 역사적 사명에 동참하시는 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본지를 구독하여 읽어 주시기 부탁합니다.

코리언드림 발행인. 미주총연 편집고문       정   호   영 올림

 [정기구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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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요금은 수표($__________)를 동봉해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Korean Dream, Monthly

8345 Garden Grove  Bl. Suite 208  Garden Grove, CA 92844 1180

Tel. (714)539-4800.  Fax (714)539)4866 e-mail: sales@theKorean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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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클린 한인회(회장 송군하)는 지

난해 12월 20일 마운트 아라레트 교

회를 방문, 지역 주민들을 위해 터키

150마리와 8,200달러 상당의 과일과

야채 등을 전달했다. 지난 14년간 연

말마다 이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는

브루클린 한인회 송군하 회장은 "이

같은 행사로 한인들에 대한 흑인사회

의 인식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며 "제

2의 처치 애비뉴 같은 비극이 발생하

지 않도록 이 행사는 앞으로 매년 실

 피닉스 한인회

송년의 밤 개최

피닉스  '마운틴 리저브'서

2001년 송년의 밤이 지난  29일 오후

5시30분 마운틴 리저브 리셉션 센터

에서 개최었다 . 한인회(회장 문성신)

가 한인들의 한해동안의 노고를 위로

하는 한편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마

련한 송년의 밤은 ▲노래자랑 ▲한국

전통무용공연(단학선원 무용단) 등의

여흥순서 외에 노인회관 건립기금 마

련을 위한 래플 티켓 추첨과 행운상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즈겁고 유

익한 하루를 보넸다. 한편 이날 행사

에서 한해동안 한인 건강 무료진료 등

한인회 행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

정명천 내과의사(자연치유센터) ▲정

선화 안과의사 ▲김영산 치과의사 ▲

박관진 한의사(북경한의원 원장) ▲

잔 권씨 등에 대한 한인회장의 감사

패 증정이 있었다. .문성신 회장은 "

이날 하루의 오후쯤은 만사를 잊고 낯

익은 얼굴들끼리 마주하고 앉아 즐거

운 마음으로 한해동안의 회포를 풀었

으면 한다"며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

께 감사한다고 전했다.

인랜드한인회 차기회장에 우병하씨(62)

가 당선됐다. 우씨는 지난 12월 25일

오후 6시로 마감된 한인회장 후보 등록

에 단독으로 입후보함으로써 정관에 따

라 제8대 인랜드한인회 회장으로 무투

표 당선됐다.

지난 75년 도미한 뒤 79년부터 업랜드

에서 거주해온 인랜드 한인사회 올드

타이머인 우병하 인랜드한인회 차기 회

오기택 회장(왼쪽)이 11 월 19 일 오전 11 시에 시카고  “링컨우드 레디

슨 호텔‘에서 개최된 중서부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된

후, 박현우 총연 사무총장으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

 브루클린 한인회

지역 주민들에 터키 전달
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

석한 지넷 갓슨 브루클린 부 보로청장은

"브루클린 한인회의 지역 봉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브루클린 한인회가

벌이는 봉사 활동은 지역 타 단체의 귀

감이 되고있다"고 말했다 브루클린 한

인회의 이날 사랑의 터키 전달식에는 갓

슨 브루클린 부 보로청장을 비롯, 브루

클린 상공회의소 데이빗 메리 부회장과

교협 지도자 등 30여명의 지역 지도자

들이 참석했다.

인랜드 차기 한인회장

우병하씨 무투표 당선
장은 초창기 인랜드 한인라이온스클럽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홍명기 초대

한인회장과 함께 인랜드한인회 발족에

앞장섰었다. 온타리오에서 리커스토어

를 운영해 오다가 2년전 은퇴한 뒤 프로

퍼티 매니지먼트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

한인회 부이사장과 경로대학 이사장 등

을 맡고 있으며 나라은행 창설 멤버로

1990~98년 나라은행 이사장을 역임했

고 현재도 나라은행 이사로 있다.

우 회장은 "한인사회 인사들의 적극적

인 권유도 있었고 시간적 여유도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생

각으로 한인회장에 나서게 됐다"며 인

랜드지역 한인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했

다. 신구회장 이·취임식은 1월 초에 있

을 예정이다.

　건물 개관 1주년을 맞아 볼티모어한

인노인센터는 많은 한인사회 인사들과

시정부 관계자들들이 참석한 가운데 6

일 창립 10주년 및 건물 개관 1주년 행

사를 가졌다.　92년 10월 출범, 한인 노

인들의 보금자리이자 재교육의 산실 역

할을 해온 볼티모어 한인노인센터는 자

구노력과 함께 시정부, 한인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숙원사업이던 센터

건물을 마련했었다. 　백영덕 노인센터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10년전 초라하

볼티모어 한인노인센터

개관 1주년 기념행사
게 시작됐던 노인센터가 이제는 한인사

회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로 제대로 된 규모와 시설을 갖추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인

센터의 남기모 총무도 “그 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

다”고 말했다. “시의원 중 노인국에서

처음으로 일했던 여자가 바로 나였다”

고 자신을 소개한 아그네스 웰치 볼티모

어 시의원은 “20년전 학교 건물이었던

이 장소에서 소셜 워커로 근무하여 이

건물과 인연이 깊었으나 시간이 지날수

록 건물이 낙후되고 방치되어 가슴이 아

팠다”고 회상하며 “그러나 1년전 노인

센터가 입주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모

습을 보니 진심으로 기쁘다, 앞으로도

남 총무를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는 노인

센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재풍 박사는 “도움을 많이 준 김병대

박사(R&D Master Solutions 대표)와 김

미영 교수 부부에게 감사드린다”고 축

사했고, 황정순 메릴랜드 한인회장과 김

은 주지사 아태 담당 보좌관, 김용석 노

인센터 운영회장도 서로에게 감사의 마

음을 전하는등 가슴 따뜻한 시간을 가졌

다.　노인센터 합창단 회원들은 한복을

입고 미국가와 애국가, ‘사공의 노래’

와 ‘에델 바이스’를 불렀으며, 고전무

용단은 아름다운 전통무용으로, 노인풍

물패는 흥겨운 우리 가락으로 박수갈채

를 받았다.　지난해 자체 건물로 입주한

노인센터는 컴퓨터교실, 영어 강습, 시

사상식 교실, 건강강좌, 시민권 교육, 고

전무용, 붓글씨등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실시하며 남기모 총무를 비롯한

상주 직원과 자원봉사자, 11명의 이사

진들이 노인센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사제보]

           ( 719)574-0909

        edkook@pcisys.net

지역 한인회

중서부 한인회 연합회
회장 오기택(OH). 이사장 김호원(KS). 사무총장 이제윤(OH)

미주총연의 무궁한 발전과

지역 회장님들의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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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버지니아 한인회(회장 김태환)가 동

포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김태환회장과 장원 수석부회장은 지

난 5일 ‘INOVA HEALTH SYSTEM’

관계자들과 협의를 갖고 ‘아시안 여성

보건 기구(National Asian Woman’s

Health Organization:NAWHO)’ 가 전

개하는 의료·보건사업에 협력, 동참하

기로 합의했다.

　한인회는 이를 위해 워싱턴 일원에 거

주하는 한인들을 위한 간염검사 및 간염

예방접종, 독감예방 접종 등 의료사업시

행 및 홍보를 위해 7일 NAWHO에 2만

5,000달러의 2002년도분 의료지원금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NAWHO는 미 전

지역 한인회

북VA한인회, 의료사업 추진

지난해 11월 13일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매리로우 매이크피스 시장은 콜로

라도 스프링스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날 시의원 회의가 시작되기 전 지역

한인 커뮤니티 대표들 시청 청사로 초

청하여 지난 9.11 뉴욕 테러 사건으로

발생한 태러 유족들을 위해 스프링스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따뜻한 온정

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뜻으로 한

인회(회장 하은헌)와 교역자 협의회(회

장 박영호목사)앞으로 두장의 감사장을

전달했다. 스프링스 한인회는 지난 10

월 스프링스 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테러유족 돕기 및 복구비용 모금운동

을 벌여 한인회와 노인회 그리고 교역

자 협의회에서 모금한 총 10,500불의

성금을 시청을 방문하여 매이크피스 시

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매이크피스 시장은 “한인 컴뮤니티가

미국의 불행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따뜻한 온정의 미덕으로 성금을 모금

해 동 시청을 토하여 미국 적십자사에

전달해준 일은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타

민족들에게 귀감이 되는 소중한 마음

이였다”고 치사하며 현재 미국이 벌

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 언급하며 9.

11테러 사건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일

이지만 이제는 그 충격과 슬픔을 딛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한편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회는 지난

12월 22일 쉐라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본국연예인을 초청한 “송년의 밤”을

성대히 치렀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한

인회 하은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 지

역을 축복해 주시어 우리가 오늘 이처럼

한해를 보내고 또 희망찬 새해를 소망하

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교민 여러분 가정마다 축복

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하고 행사

를 위해 협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했다. 450명이 모인 이날의 행사

는 호텔분위기에 어울리는 재즈 연주 속

에 식사를 마치고 섹스폰 연주(연주자:

이정식)와 초청가수 김준(전 자니부라더

스 멤버)의 메들리가 열연될 때마다 참

석한 동, 서 남녀노소가 흥겨운 춤을 추

는 잔치무대를 연출하였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회는 연말을 맞아 불우한

이웃들과 노인분들에게 쌀 300포를 나

누어 주워 훈훈한 연말을 장식하였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회
테러 구호성금 10,500전달
시청에서 감사장 전달 받아

차타누가 한인회 여성회장 탄생

김성희회장 송년행사에서 취임식
테네시주 차타누가 한인회(회장 차태만)

는 지난해 12월 15일 게이트웨이센터

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행사를 개최하

고 김성희 부회장을 차기

한인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성희 차기 한인회장은 이

날 취임사를 통해 “여자

로서 회장직을 맡는 일에

대해 망설였으나 부회장으

로서 봉사하여 쌓은 경험

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회장직을 수행할것”이라

고 의욕을 보였다.  김 신임

회장은 또”올 동남부 체육

대회를 유치, 개최한 차대

만 회장등 역대회장들의 업적을 본받

아 더욱 노력 할 것이며 한인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대만 회

장은 이에 앞서 이임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수고한 임원진에 사의를 표하고

한인사회의 미주류사회 진출의 중요성

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웅

길 미주 총연합회 수석부회장과 김성문

테네시 한인연합회장, 정원탁 동남부 한

인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은병곤,

신현태 전 동남부 한인연합회장과  이한

성, 김일호 전 헌츠빌 한인회장, 유진철

전 어거스타 한인회장, 홍사단 동남부지

부의 이무선 회장과 송기덕 부회장도 자

리를 함께 했다. 이날 송년회는 김원식씨

의 사회로 진행돼 노래자랑,경품추첨의

순으로 이어졌다.

역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건

강관리와 예방접종 등 의료혜택을 제공

하는 대표적 의료기관중 하나다.

　한편 북버지니아 한인 직업기술학교

가을학기가 지난 8일 14주 코스를 마치

고 종강했다. 2002년도 봄학기는 내년

2월 12일 개강한다.

　▶가을학기 시상자: 회장상 앤드류 박,

교육위원장상 최수영, 이사장상 김옥기,

교장상 천건희·크리스틴 박·강연식·

Hea Yong Pocasangre

　▶북버지니아 한인 직업기술학교 겨

울방학 특강: 컴퓨터 엑셀(10회:$60:1월

7일 개강), 컴퓨터 포토샵(10회:$80:1월

8일 개강)

부 이사장  안 광 선

       (NJ)

수석 부 이사장  주 용

         (TX)

부 이사장  김 강 홍

         (FL)

부 이사장  정 영 로

       (MO)

부 이사장  임 원 복

       (TN)

부 이사장  문 경 화

        (NJ)

부 이사장  이 화 자

 (TX)

“임오년의 새해가 열렸습니다”

미주 총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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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신임 한인회장 취임

김백규 제 25대회장
송년잔치에서 이, 취임식 열려

2001년을 마감하는 조지아주 아틀랜타

한인회는 지난12월 16일 한인회관 체육

관에서 정기총회 및 신,구 회장단 이취임

식을 통해  김백규 신임회장이 정식 출범

하였다. 송년회를 겸해 열린 이날 취임식

에는 미주총연 이오영 총회장을 비롯, 동

남부 연합회 김영호 회장, 조중표 주아틀

랜타 총영사가 내빈으로 참석하여 축사

를 통해 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지

역 한인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김경환

직전 한인회장으로부터 한인회기를 이양

받은 김백규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진

정한 봉사정신을 펼치고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였다”고 말하고 “이제 25대 한인

회는 한인들의 편리를 위해 다각도의 지

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역사회의 본

보기가 되고 한인사회 화합과 발전을 위

해 주력할 예정이다”고 포

부를 밝히고 내실 있는 한

인회 운영을 위해 동포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부탁하

였다. 이에 앞서 김경환 직

전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자

신의 임기동안 협조해준 한

인들과 임원진에 사의를 표

하고 김백규 신임회장 체

제의 새로운 출범에 축하

의 뜻을 전하였으며 지난

2년간 한인회 발전을 위해 수고한 임원진

및 후원업체에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했

다. 한편 김경환 회장에게는 조지아주가

수여한 훌륭한 시민상과 이오영 미주 총

연합회 총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한국이민의 해

추진 상원 요청
[워싱턴=연합]미국 의회가 한인 이민

1백주년이 되는 2003년을 ̀ 한국 이민의

해`로 선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

다. 조셉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 등 상

원의원 18명은 30일 한인 이민 1백주년

기념 결의안을 법사위에 상정,가급적 올

회기 내에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의원

들은 결의안에서 "상원은 지난 1백년간

재미 한국인이 이룩한 업적과 기여를 인

정한다"며 "적절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

도록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 이민

의 해`를 선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

혔다.

올해 시애틀 한인회 송년행사에 흑인 커

뮤니티서 찬조 출연, 시애틀 한인 이민

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흑 화합의 장

이 연출됐다.

시애틀 한인회(회장 이영조)가 8일 이글

스 클럽에서 연‘아리랑의 밤’2부에서

첫 무대를 장식한 흑인 커뮤니티의‘타

보 100’소울 재즈팀 8명은 복음성가

를 열창, 한인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

다. 이들의 이례적인 한인사회 공연은

흑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단체인

‘Tarbor 100’의 데이빗 타이너 회장

이 신호범 주 상원의원에게 한·흑 커뮤

니티 간의 교류를 제안한데서 비롯됐다.

‘타보 100’은 시애틀의 영향력 있는

젊은 흑인 비즈니스맨들이 결성한 커뮤

니티 번영회로 타이너 회장은 한달 전

한인사회 대표 6명과 만난 자리에서 아

리랑의 밤 출연의사를 제기했었다.

타이너 회장은 우선 한인 커뮤니티의 흑

인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소울 재즈팀

을 한인회 행사에 참가시키로 했다며 앞

으로는 비즈니스 교류도 추진할 예정이

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아리랑의 밤 행

사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500여명이

몰려들어 음식이 모자랑 정도로 대성황

을 이뤘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대형 스크

린을 설치하는 등 예년에 비해 짜임새

있게 진행됐다. 금년을 끝으로 물러나는

이영조 회장은“여러분의 도움으로 알

차고 결실 있는 사업을 이룰 수 있었다.

평생 후회 없이 힘껏 일해본 한해였다”

고 말했다. 2부 프로그램에서는‘빨간 구

두 아가씨’의 인기가수 남일해씨가 유

현상· 수지 김씨등과 함께 출연, 자신

들의 히트곡 및 정겨운 가요를 불렀으며

사회자 김근수씨가 ‘품파 각설이 타령’

으로 웃음 마당을 펼쳤다.

한,흑 화합 새로운 장 열려
 시애틀 한인회‘아리랑의 밤’

  뉴저지 한인회

 “떡국잔치”
뉴저지 한인사회가 새해 첫날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보냈다. 뉴저지한인회(회장 김

종찬)는 1일 지역 한인 노인들을 위해 무

료 떡국잔치 및 노래.장기 자랑 행사를 베

풀었다. 이날 오후 페어뷰 소재 '레스토랑

미사리'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100여명이

참석. 우리 고유의 새해 첫날 음식인 떡국

을 즐기며 푸짐한 상품 등으로 즐거운 하

루를 보냈다. 뉴저지 상록회도 지역 한인

들의 지원으로 이날 회원들을 위한 잔치

를 마련했으며 '뉴욕 곰탕'과 '소문난 집' '

한일관'등 일부 식당에서는 한인들을 위

해 무료 떡국잔치 행사를 실시했다.

김석주 뉴욕한인회장은 3일 상오 11시

한인회관 강당에서 60여명의 한인인사

들이 첨석한 가운데 2002년 신년하례

식을 가졌다. 김대중 대통령의 뉴욕동

포들에 대한 신년메시지와 2002년 신

년사를 대독한 조원일 뉴욕총영사에 이

어 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한인사회

가 "소수민족의 틀을 벗어나 정치, 경

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미

국 주류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

는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역대한인회장단협의회(의장 조시

학 제11대 회장) 간사 변종덕 전 한인

뉴욕한인회 신년 하례회

‘소수민족 틀 벗어나는 한해로'
회장(제21대)은 신년인사에서 지난해 말

WPIX(채널 11)의 개고기 보도와 관련, "한

인사회가 하나가 되어 방송국을 상대로 강

력히 대응해야 한다. 한인회도 이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한인회는 이날 하례식이 끝난 뒤

맨하탄 뉴욕곰탕 식당에서 김 회장, 박두

현 수석부회장, 정하음 이사장 등이 참석

한 가운데 새해 첫 집행부 회의를 열고 한

인회가 2월1일 계획하고 있는 '뉴욕한인

의 밤 행사'에 한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의 한인상'으로 '행운의 열쇠'를

제작, 시상하는 방법 등을 논의했다

지역 한인회

부 이사장  이 광 수

        (PA)

부 이사장  이 건 용

      (NY)

부 이사장  권 종 률

(MD)

부 이사장  김 명 수

 (VA)

부 이사장  박 효 은

 (SC)

부 이사장  고 영 수

 (HI)

지역 한인사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건투를 빌며

“새해에도 복많이 받으십시오”

 흑인 재즈팀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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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9월에 발족한 북아리조나 한인회는 신생 한인회로서 지역의

특성 많큼이나 사업계획과 포부가 원대하다.   전승배 한인회장이

 본보에 보내온 자료를  재구성하여 전재한다 <편집자 주>

한민족의 우수한 홍익정신을 세계화 목표

신생 ‘북아리조나 한인회’

 “정치색 없이 순수한

   정신문화 보급에 앞장설터..”

미대륙 서

남부에 자

리한 북아

리조나 세

도나는 15,

000명의 시

민이 사는

조그만 도

시 이 지 만

년간 5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관

광도시이며 은퇴한 노인들에게 최고의

인기가 있는 미국에서 새롭게 각광 받

는 아주 아름답고 살기 좋은 조용한 관

광도시이며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

는 붉은 바위와 흙으로 만들어진 기(에

너지)가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곳이기

도 하다. 볼텍스(회오리 치는 에너지장

을 말함)라는 힐링 에너지와 스피리츌

한 에너지가 발생되는 붉은 바위산으

로 된 거대한 장소가 5개나 있는 곳이

기도 하다. 참고로 볼텍스 에너지는 전

세계에서 21곳이 학자들에 의해서 연

구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힐링

과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며 홀리 크로스 채플이

라는 유명한 성당도 있고, 유명한 소설

가 미술가 음악가 조각가 학자 영성지

도자 등이 많이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하

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서부영화 촬영

지로도 유명하며 최근에는 한국의 자

동차회사 광고 배경으로도 알려져 있

다. 이외에 UFO같은 출현도 자주 생기

며 여러 가지 신기한 자연 현상들이 많

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밤하늘의

별이 아름다운 곳이다. 특히 기 수련으

로 유명한 한국의 단학 본부가 자리잡

고 있다.  한국인들의 경제적인 활동은

주로 관광업이나 식당, 기프트 샾, 힐링

센터, 영적인 수양과 리트릿 센터 운영,

부동산업 등의 비즈니스로 이루어져 있

으며 앞으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업도 괜찮은 비즈니스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인근의 그랜

드 캐년이 2시

간 30분 정도의

거리이며 이웃

에 있는 커든우

드, 플레그 스

텝, 프레스캇등

이 30분에서 1

시간정도의 거

리이므로 이 4

개 도시를 묶어

북 아리조나 한

인회로 명명하

여 발족하였다.

북 아리조나 한

인회는 좀 특별

한 취지로 발족

을 한 것이 그

특징이다. 발족 취지는 여기 세도나와

같은 적은 도시에는 한국인이 많지 않고

또한 미국인들도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하다 그래서

세도나 한인회는 타 한인회와는 달리 전

혀 정치색 없이 순수한 정신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한국의 건국이념 정신

인 홍익정신과 인간 완성 수양법 등의

좋은 정신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래서 정말

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정체성을 갖

고 미 주류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또한

나아가서 이 세계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

런 한국인임을, 세계인임을, 지구인임을

알릴 수 있는 정신 문화 보급에다 그 설

립 취지를 두었다.    세도나 한인회 활동

의 거점이 되고 있는 세도나 리트릿 힐

링파크는 순수한 한국인들에 의해 운영

되고 있는 여의도 1/3 면적의 거대한 명

상, 휴양 시설이다. 여기는 년간 500만

명의 관광 인구가 다녀가는 곳인 만큼

미국 전역에다 50여개의 지부를 두어서

홍익정신을 알리는 전초기지로 삼고 매

달 100여명의 홍익정신 수양회가 2회에

걸쳐 한국어권 1회, 영어권 1회가 실시

되고 있다.  그래서 한인회 지역은 적지

만 한인회 활동

은 미국 전역과

세계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금은 영국과

일본에도 지부

가 설립이 되어

있으며 많은 현

지인들의 존경

과 사랑 속에 아

주 적극적인 동

참이 이루어지

고 있는 상황이

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

듯이 비록 적지

만 할 일은 어떤

한인회보다도

알차고 보람 있는 그리고 이 세계인 앞

에서 존경 받고 대우 받는 자랑스런 한

국인이 되는 것

이 설립 취지이

다. 이런 설립취

지에 맞게 이번

창립 기념행사

로는 개천절 행

사와 보름 한가

위 추석 행사를

한인과 미국인

100여명이 모

여 지난 9월28

부터 10월4일

까지 6일간 진

행했으며 행사

내용은 개천절 천제와 미국테러 참사 돕

기 성금모금 음악회가 있었고 홍익인간

수양회가 동시에 6일간 한국인과 미국

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이루어졌

다.  이날 행사에는 LA총영사관에서 전

인석영사, 피닉스 한인회 문성신 회장과

전형규 이사장이 참석하여 창립축하를

해 주었다. 또한 명예회장에는 단학의

설립자이며 현재 새천년 평화재단 총재

로 있는 이승헌 박사가 뒤에서 돕고 있

으며 현 회장에는 전승배, 부회장에는

김선희, 변영재, 윤정환씨가 의욕을 보

이고 있으며, 이사에는 한종근, 김준성,

양현성씨, 감사에는 공지영씨가, 그리고

고문에는 Anthony Choi씨가 맡아 용트

림을 하고 있는 신생 한인회의 구성원이

다. 북 아리조나 한인회가 추진하는 사

업계획과 행사를 보면 쉽게 설립이념을

파악 할 수 있다. 한민족의 생활과 문화

를 미주 전역의 우리 동포와 동포2세 그

리고 현지의 미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한국 민속촌과 인디언 민

속촌 기타 세계각국의 민속촌 건립을 점

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부지는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건립비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뜻 있는

미주 전역의 많은 한인 동포들의 동참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매달 2회에 걸쳐

홍익정신 수양회를 열어서 한국어권 한

번 영어권 한번을 개최해서 한국의 건국

이념인 홍익정신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노인, 청년, 주부,1.5세, 2세들을 위한 홍

익정신 수양회를 열어 홍익정신 문화운

동을 보급 전개 해나갈 방침이라고 전승

배 회장은 포부를 밝혔다.

북아리조나 한인회는 한인회 사무실과

세도나 토탈 인포메이션 센터를 같이 운

영하고 있다. 혹시 세도나로 여행을 하

고 싶은 분이나 거주하고 싶은 분들, 그

리고 여행을 하다가 인근에서 곤란한 일

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

락을 하면 기꺼이 돕겠다는 북아리조나

한인회  연락처는 928-282-5500 /

6524 / 4300 / 4199로 하면 된다.

북아리조나 한인회 전승배 회장

한인회 소개

1. 총연 신문용 자료 접수를 받습니다.

 가.   지역 한인회 홍보 및 사업 계획(사진 포함),  작품포함.

 나.   광고는 축하 및 행사와 사업광고

 다.   자료와 광고는 수시로 받습니다..

 라.   자료 지원이 없는 한인회는 홍보에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마. 보내실곳:   총연사무처   Fax:(215)782-1266

E-mail : headquarter@koreanfedusa.org

편집부  Tel: (719)574-0909 Fex; (719)574)0888

 E-mail : edkook@pcisys.net

2. E-Mail (Fax 포함.) 개설 요청

 가.   총연과 신속한 업무 및 정보 교환 그리고 총연 소식 전달을

        위해서 귀 한인회  또는 개인의 E-Mail을 개설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점차 총연 업무 연락은 E-Mail로 전환하여 보내고자 합니다.

 다.   E-Mail이 없으신 분은 Fax 번호 (Up to Date)를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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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주 제2의 도시 콜로라도 스프링스 해발

1만4천1백10피트(약 4천3백미터)의 파익스픽 준령을

병풍삼아 로키 산자락에 아늑하게 자리잡은 도시. 근간에는

하이테크 통신 산업들이 속속 모여들여 붐 타운으로서 호황

을 누리고 있고,

과거에는 은퇴한

장성들이 가장 많

이 사는 곳이라

하여 미국에서 별

이 가장 많은 도

시로 불리던 콜로

라도 스프링스는

한때 최고의 관광

휴양지로 손꼽히

는 곳이었고 그

유명세만큼이나

찾아볼 만한 관광

거리도 많다.  덴

버에서 I-25 남쪽 방향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콜로라

도 스프링스는 도시 규모나 인구 면에서 단연 덴버 다음의

대도시다.  관광도시, 군사도시에서 1990년대에 접어들어

이주해 오기 시작한 하이테크 통신산업체들이 몰고 온 호황

에 힘입어 활발한 부동산 경기와 함께 많은 교민들도 이주

해옴에 따라 한인 인구도 부쩍 늘어나서 현재 약 1만명 정도

추산하고 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는 서기 400년경부터 고대 아나사찌

인디언 종족들이 절벽에 흙벽돌 을 쌓아 집을 짓고 살았으

며 아직도 유적으로 남아 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 외에도 샤이안, 유트족 들의 인디언들이

모여 살아서 이곳이 천혜의 주거지임을 입증한다.   그후

1806년 지블론 파익 대위가 미 대륙 서부지역을 여행하던

중 만년설이 하얗게 쌓인 높은 산봉우리를 발견하였고 이

봉우리를 자신의 이름을 따서 파익스 픽 이라고 명명하였

다.  이후 덴버 등 다른 콜로라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

에도 노다지의 꿈을 이루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중 일부가 현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에 자리를 잡고 엘

파소f라 명명하여 팔머 장군이 덴버와 산타페를 연결하는

철도를 개설하였고 현재 매니토우 스프링스 지역의 약수터

를 중심으로 한 도시가 형성되었고 콜로라도(Colorado)와

약수터(Springs)의 두 단어를 합해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현재의 이름이 정식으로 태어나 게 되었다.   콜로라도 스프

링스는 덴버보다 약간 높은 해발고도 6천35피트(1천8백30

미터)의 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파익스 픽을

주봉으로 한 로키의 준령에 둘러싸여 있고 동쪽으로는 끝없

는 대평원으로 이어져있는 연간 3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도시인 동시에 천연의 요새로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 요충지이기도 해서 미군 전술전략의 두뇌부분이

라고 할 수 있는 북미우주방공사령부, 피터슨 공군기지, 포트

카슨 육군기지, 공군사관학교 등이 위치하여 있다.  주위의 아

름다운 자연경관, 연중 3백일 이상의 쾌청일을 자랑하는 최적

의 기후, 낮은 범죄율 등 여러 가지 매력

적인 호조건들과 함께 미국 내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콜로

라도 스프링스는 시내에 많은 관광지가

산재하여 있어 이동거리에 따라 소모되

는 시간이 별로 없이 짧은 시간에 많은 관

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곳이다.  우선 덴

버에서 I-25고속도로를 따라 머뉴먼트

힐을 넘어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접어들

어 158B 출구에서 내려가면 미국 최고

명문대 중 하나인 공군사관학교의 북문

으로 들어서게 된다.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와 함

께 미국 3대 사관학교중의 하나인 콜로

라도 스프링스의 공군사관학교는 미 전국에서 모여든 인재들

의 보금자리로 한국인 학생들도 종종 눈에 띈다.   북문을 통과

하면 좌측으로 월남전 당시 융단폭격으로 유명한 B-52 폭격

기가 위세도 당당하게 방문객들을 맞는다.

공군사관학교 방문센터를 찾으면 공사 창설

당시부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

시되어 있고 생도들의 각종 제복, 기숙사 등

의 시설모형, 공사 전경의 조감모형 등의 전

시품을 볼 수 있다.  매 30분마다 상영되는

약 15분간의 공군사관학교에 대한 무료영

화도 관람할 수 있고 각종 기념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방문객 센턴의 오른쪽 산책도로

를 따라 내려가면 공사의 상징물이며 세계

적 건축물로 꼽히는 공사 교회당의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뾰족한 첨탑지붕이 보인

다.  이 교회당은 공사 방문 시 빼어 놓을 수

없는 곳이며 연중 약 2백만의 관광객이 다녀

간다고 한다.  건물의 외벽은 항공기동체로

쓰이는 은색 금속자재로 만들어져 있고 그

사이마다 손으로 구어 만든 색색의 모자이

크 색유리로 만들어져 있으며 위층에는 기

독교, 아래층에는 천주교와 유태교 교회가 한 건물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중 가장 크고 아름다운 기독교회당에는 대형 파

이프오르간이 설치되어 있고 모자이크 색유리를 통해 들어오

는 아름다운 빛의 조화는 현대건축사에 한 획을 그은 명 건축

물임을 실감케 한다.   방문객센터의 남쪽 길을 따라 내려가면

오른편에 미식 축구장, 왼편에 비행 훈련 활주로를 지나게 되

며 남문을 통과, 다시 I-25고속도로를 만나게 된다.   공군사

관학교는 5월말 현충일 연휴부터 9월초 노동절 연휴까지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나머지 기간은 오후 5시까지 관

광이 허용된다.   I-25 남쪽방향으로 이동하여 146번 출구에

서 내려 서쪽으로 향하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명소 신의 정원(Garden of the Gods)에 들어서게 된다.

이 신의 정원이라는 지명은 그 옛날 이 지역에 제단을 만들어

신성시하던 유트(Ute) 인디언들에 의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과

연 보는 이로 하여금 이 이름을 인정케 하는 아름답고 기묘한

풍경을 갖고있다.  신의 정원은 덴버 서쪽 레드 록 야외음악당

에서 볼 수 있는 붉은 모래바위 지형으로서 레드록 애로우 헤

드 골프장이 위치한 레드록스 보로우 - 신의 정원을 잇는 레

드록 지층의 일부이다.  태고적 바다 밑에 있었던 모래바위가

풍화작용에 의하여 기묘한 형상으로 변화한 독특한 지형이 자

연을 숭배하는 인디언들에게 신비함을 더해주었으리라.  신의

정원 뒤에 장엄하게 솟아있는 파익스 픽과 함께 그려지는 한

폭의 그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신의 정원이다.   신의 정

원의 균형바위(Balancing Rock)를 뒤로하고 내려가면 공원

남쪽부분에 승마를 즐기며 신의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승마

역이 있는데 승마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잘 훈련된 말과 1시간 정도의 차량으로서

는 도저히 불가능한 관광

코스를 아주 능숙하고 친

절하게 안내하는 관광코

스가 준비되어 있어 안심

하고 용기를 내어 승마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비용

도 저렴해서 1시간 승마

관광 비용이 1인당 20불

정도이다.   신의 정원에

서 24번 도로 서쪽 방향

으로 바로 위 지점에 위

치한 매니토우 절벽 유택

지(Manitou Cliff

Dewelling)는 1100년에

서 1300년 사이에 아나

사찌(Anasazi) 인디언들

이 절벽에 흙벽돌집을 짓

고 살던 곡물창고, 중앙

난방시설, 석빙고 등을 갖춘 집터로서 옛 인디언들의 생활 형

태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인디언문화 유적지이다.  은은

하게 산 속을 울리는 피리 등의 인디언 민속악기 소리는 우리

의 옛 가락과 흡사하여 고국산천의 어느 산사(山寺)를 찾은 듯

한 착각과 함께 문화의 동질 감을 느끼게 한다.

  24번 도로의 서쪽 위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면 도로 옆 오른

쪽에 위치한 바람의 동굴(Cave of the Wind)은 1881년 이 주

미국에서 별이 가장많이 사는 도시

   명소 순례

‘물’좋고 ‘산’좋은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찾아서...

지역 소개

“콜로라도 스프링스 부동산 업계의  선두주자”

회사직통 (719)548-0400  자택 (719)5901971

직통 (719)332-2970

이 에리자벳 부동산
       신속, 정확, 성실  확실히 다릅니다

Elizabeth Washington

상가 토지 모텔

호텔   사업체    주택

각종 투자 상담 환영

미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편안한 여생을

즐기시렵니까?

주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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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으로 피크닉 갔던 두 형제에 의하여 발견된 천연 종유석 동

굴로서 약 2억년 전에 생성된 동굴로 추정되며 갖가지 색의 종

유석 석순 등의 기묘한 조화가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

다.  성탄절을 제외한 연중 관광이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노동

절까지는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까지, 9월초 노동절에서 4월

30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소요시간은 약 1시간, 현충일 연휴부터 노동절 연휴까지 즐길

수 있는 빛의 전설 레이저 쇼는 매일 저녁 일몰 시에 시작되어

40분간 계속되는데 150피트 높이의 자이언트 스크린에 수놓

아지는 레이저 광선의 현란함은 윌리엄스 캐년의 절경과 함께

장관을 이룬다.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의 시발점은 현

매니토우 스프링스의 유명한 광천수 약수터이다.  일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이 광천 약수의 싸한 물맛은 유명한 약

효가 아니더라도 사이다 맛에 비할 바가 아니다.  I-25 141번

출구에서 24번 하이웨이를 따라 서쪽으로 5마일 정도에 위치

한 매니토우 스프링스는 한때 온천 관광지로서도 유명했었고

옛날의 번화했던 타운 모습을 유지한 채 아직도 수많은 관광객

을 맞고 있다.  해발 1만4천1백10피트의 파익스 픽 정상에 오

를 수 있는 파익스 픽 협궤열차가 바로 이 매니토우에서 출발

한다.   매니토우 스프링스 약수터가 있는 매니토우 애비뉴와

럭스톤 길을 따라 들어가면 파익스 팍 협궤열차 출발역이 있

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협궤열차로 손꼽히는 이 관광열차는

해발 6천5백71피트의 시발역을 출발하여 정상의 종착역가지

전장 9마일의 거리를 9천5백39피트 수직 상승하는 1891년도

에 건조된 107년 역사의 관광철도이다.  아스펜 나무의 숲으로

우거진 계곡을 떠나 해발 1만1천5백78피트 높이의 이끼들만

이 서식하는 툰드라 지역을 통과하는 철도 길은 관광객들로 하

여금 숨을 멈추게 한다.  출발지점인 매니토우 스프링스와 신

의 정원을 조감하며 끝없이 펼쳐진 동쪽 대평원의 끝을 시야가

가는 곳까지 쫓다 보면 맑은 날에는 북쪽으로 덴버가, 남쪽으

로는 1백마일 이상 떨어진 뉴멕시코가 보이며 서쪽으로는 첩

첩이 이어진 로키의 고봉준령들이 만년설을 입은 채 콜로라도

의 짙푸른 하늘과 함께 보는 이로 하여금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정상의 써밋하우스에서의 따뜻한 차 한잔의 맛은 영원

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이 관광열차는 4월부터 10월까지

주 7일 가능하며 소요 시간은 왕복 3시간, 승차 비는 25불이

다.   파익스 픽 관광은 세 가지 교통수단으로 가능하다.  첫째

가 앞의 협궤관광열차, 둘째는 드라이브 애호가들에게 권하는

파익스 픽 하이웨이로 드라이브를 하며 자연경관과 야생동물

을 관철할 수 있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이다.  총 19마일 중

처음 7마일만 포장도로이고 나머지는 비포장도로로서 비포장

지역에서는 매년 여름철에 자동차 경주가 열리는데 인디아나

폴리스에서 열리는 인디500(Indy 500) 자동차 경주 다음으로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유명한 자동차 경주대회이다.

굽이굽이 정상까지 연결된 하이웨이는 고산지역 기압의 영향

등으로 기장의 연속이지만 스피드 광들이 즐겨 찾는 코스이

다.   파익스 픽 하이웨이에서 만나게 되는 크리스탈 호수 방문

객센터도 들러볼 만하고 산 정상까지 5종류로 나눠진 생태계

는 상당히 흥미로운 관찰이 될 것이다.  1893년 파익스 픽 정상

을 방문한 캐더린 리 베이트는 이곳에서 전망한 아름다운 경치

의 감동으로 저 유명한 미국민요 아메리카 더 뷰티풀(America

the Beautiful)이라는 곡을 만들었다고 한다.   마지막 세 번째

관광교통수단은 자전거이다.  파익스 픽 자전거 관광은 젊은

이들에게 인기있는 프로그램으로 산 정상까지 밴을 타고 올라

가 정상에서 21단 기어의 자전거 조작법, 안전 수칙 등의 교육

을 받은 후 자전거로 파익스 픽 하이웨이를 따라 산밑까지 내

리막길을  내려가는 것이다.  헬멧, 방한복, 물병 등이 지급되

며 전방과 후방에 밴이 한 대씩 에스코트하며 약 2시간30분 가

량의 자전거 관광코스의 안전을 책임져 준다.

  24번 하이웨이에서 21가를 만나 남쪽으로 가다가 샤이언 블

루버드를 우회전하여 길을 따라 들어가면 샤이언 마운틴 계곡

에 위치한 칠곡폭포(Seven Falls)가 있다.  높은 절벽을 일곱 굽

이로 떨어지는 눈녹은 물은 주위의 기암절벽과 함께 절경을 이

루고 층계로 오르게 되어있는 폭포 중간 부분쯤에 이르면 한여

름에도 한기가 느낄 정도로 차가운 물보라가 고국의 비룡폭포

를 성 프로그램도 되어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명소는 ‘브로드

무어 호텔(The Broadmoor)'이다.  샤이언 마운틴 산자락에 위

치한 이 호텔은 3년째 세계적 권위의 ‘리조트앤드 그레이트

호텔’로 최고의 리조트 호텔로 선정된 5다이아몬드급 최고

급 호텔이다.  1918년 건축된 이 호텔은 고색 창연한 유럽풍

르네상스양식의 본관과 인공호수를 중심으로 한 서관, 신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부장식 또한 호화롭고 고급스러

움의 극치를 이뤄 콜로라도 스프링스 관광거리 중의 하나다.

총 54개홀, 3개의 코스로 이루어진 골프코스 또한 명코스로

유명한데 이중 ‘이스트 코스’는 1995년도 미국 여자 오픈

챔피언 쉽이 열렸던 곳이기도 하다.  호텔 투숙객이나 회원만

이 사용 가능하며 객실과 골프 팩키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금

년에는 2인1실 기준 1인당 9월말까지는 255불에 10월 한들

은 179불 11월은 154불이고 예약은 본 여행사에서 가능하다.

또한 브로드무어 호텔은 여성들의 스파 패키지도 유명하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는 이밖에도 1899년 이래 100년의 전통

을 이어오는 밴 브리글 도자기 도자기 공장, 서부 고스트 타운

박물관, 파익스픽의 경기용 자동차박물관 등이 있고 초대형

열대곤충이 전시되어 있는 메이 자연사박물관, 밀랍박물관

등의 각종 박물관과 1895년도에 건축된 매니토우 스프링스

소재 호텔 ‘Miramont Castle', 북극 산타의 장난감 공장(North

Pols Santas Workshop)'등 가족과 함께 흥미롭게 즐길 수 있

는 관광명소가 많이 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가볼만한 명소

■ 미국 화폐/동전 박물관

Tel : (719) 632-2646    주소 : 818 N. Cascade Ave.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동전 메달 그리고 지폐들이

소장되어 있음.

■ 베어크릭 자연관

Tel : (719) 520-6387    주소 : 245 bear Creek Rd.

  4개의 오솔길을 따라(경사가 약한 것부터 급한 길) 방문객들

에게 자연경관과 주위의 서식 체들에 대해 설명해주는데 꺙

珥 새 오솔길꽵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끔 만들어 놓았다.  또

한 자연관 안에서는 그 지역과 파잌스 픽 지역의 필름을 보여

주며 콜로라도 주 안에 서식하는 동물에 관해 보여주고 설명

도 해준다.

■ 브로드 무어 호텔

 Tel : (719) 634-7711    주소 : #1 Lake Ave.

    1891년 호텔 겸 카지노로 처음 세워졌으며, 지금의 건물은

1918    년에 세워졌는데 콜로라도 주 안에서 제일 크고 제일

풍요로운 유    흥지(리조트)로 알려져 있다.  3000에이커란 거

대한 곳곳에는 3개    의 18홀 1등급 골프장이 있고, 700개의

방, 11개의 식당

과 라운지,    나

이트 클럽 그리

고 시가 바( Ci-

gar bar)등이 있

으며, 12개의 테

니스장과 3개의

수영장 그리고

33500평방 미터

가 넘게 회의석

상과 진열/전시

장들이 되어있

다.  유명인사/연예인들이 자주 들르는 호텔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이다.

■ 바람 동굴

  Tel : (719) 685-5444  레이저 쇼 : (719) 685-5446

  이 동굴은 1881년 교회 소풍을 따라갔던 두 소년에 의해 발

견되었다.  요즘에는 2종류의 동굴탐험(여행)이 있는데, 첫째

는 45분 가량의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며 동굴 안을 걸어 보는

것이며, 둘째는 1시간 30분 가량 손전등을 켜고 무릎을 끓을

정도의 구석구석을 보는 것이며, 셋째는 헬멧을 쓰고 손전등

과 촛불을 들고 3시간 내지 4시간에 걸쳐 땅을 기어다닐 정도

로 동굴 깊숙한 곳까지 보는 탐험(안내 여행)이 있다.  그리고

여름 한철에는 휘황 찬란한 레이저 쇼가 동굴 밖 계곡에서 펼

쳐지고 있다.

■ 샤이엔 동물원

  Tel : (719) 633-9925    주소 : 4250 Cheyenne Mountain

Zoo Rd.

  고릴라와 원숭이, 멕시코 산 늑대, 시베리안 호랑이, 표범,

펜다 곰 등등 500여의 종류가 넘는 다양한 동물들이 있다.

■ 신들의 정원

    Tel : (719) 634-6666    피크닉 예약 : (719) 385-5940

주소 : 1805 N. 30th St.

    자연석 빨간 사암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1300에이커에

달하는 대지    의 널려 정렬되어 있어서 거대한 정원에 조각

품들이 세워져 있는 것 같 다. .

지역 소개

■ 북극과 산타의 집

  Tel : (719) 684-9432    주소 : 10Mile West Hwy 24.

  산타와 그의 일꾼들 그리고 동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반겨주

는 놀이터/공원으로 5월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문을 연다.

■ 파익스 픽

  1893년 아름다운 미국(America the Beautiful)이란 노래가

지어진 이산    의 높이는 14110피트(4300미터)로서 산정상에

서 내려다 보는 램 파트 들    판, (상그레 데 크리스트 산들)록

키산맥 분수령, 스프링스, 덴버 등등의    아름다움에 도취한

다.  기차, 자동차 또는 13마일에 걸친 오솔길을 따라 정상에

오를 수 있다.

■ 파익스 픽 기차(톱니 꼴)

  Tel : (719) 685-5401    주소 : 515 Ruxton Ave.

  톱니 기차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 기차는 메니토우 스

프링스(6571피트 - 2002미터)에서 파익스 픽 정상(14110피

트 - 4300미터)까지 9마일에 이르러 경사가 가파른 계곡들

사이로 연결되어 있는데 왕복 3시간 10분의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 파익스 픽 하이웨이

  Tel : (719) 684-9383    주소 : City of Colo. Spgs.

  매년 현충일(Memorial Day)부터 노동절(Labor Day)까지 아

침 7시 - 오후 7시 동안 카스케이드에서 시작되는 19마일에

걸친 도로를 따라 운전하는 것은 스릴 만점의 일품이다.

■ 프로 로데오 영예의 전당/ 카우보이 박물관

  Tel : (719) 528-4764    주소 : 101 Pro Rodeo Dr.

  챔피언 영예의 전당에서는 카우보이, 아나운서, 광대 그리고

로데오에 관련된 사람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옛부터 지금까지

의 카우보이 변천사를 겸해서 설명하고 서부시대 유물을 보여

주며 밖에는 경기장과 나이 먹은 야생 말과 황소(한 때 경기를

했던)를 보여준다.

■ 록키 산맥 오토바이 박물관/영예의 전당

  Tel : (719) 633-6329    주소 : 308 E. Arvada St.

  이 곳에서는 75개가 넘는 옛날 오토바이들을 전시하고 처음

오토바이 스포츠에 생애를 바친 사람들을 기념하고 있다.

■ 로얄 고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현수교

  Tel : (719) 275-7507    주소 : 8Mile West Canon City

   거의 1/4마일에 걸쳐있는 줄 다리로서는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다리    인데 걸어서나 차로 운전해서 아니면 35명 승객

케이블 카로 건널 수    있고 모험적인 급경사진 기차로 계곡의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계    곡의 깊이는 320미터(1053피

트)나 된다.  주위의 아름다운 경관과(360    에이커) 어린이 놀

이터, 피크닠 장소 그 외 생음악 등등 가족 소풍      지로서 널

리 애용되고 있다.

■ 로얄고지 개척자 영역 마을/기차

  Tel : (719) 275-5149    주소 : Fremont Rd.

  27개의 서부 개척시대 건물들로 이루어진 이 마을에서는 서

부 때의 총싸움을 재연하고 사금을 캐고 오래된 차와 기차를

볼 수 있는데 이 마을 안에서 20여 개가 넘는 서부 영화를 촬영

하였다.  또한 30분 가량 기차를 타고 보는 먼발치의 로얄고지

는 장관이다.



[27]미주한인회 총연신문 제2호회의 소집

  * 참석여부 등록 사무처:

- 주소: 1135 W. Cheltenham Ave. #200  Melrose Park, PA 19027

- e-mail: headquarter@koreanfedusa.org/- T)215-635-5410, F)215-782-1266

* 위 계획은 (주제 포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치포럼 개최』
" 주류 사회 참여, 주역으로 계기 다져”

미주 한인회 총 연합회에서는 이민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인들이 주류 사회의 실질

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하여 정치적 위상을 높이면서 차세대의 정치 발판 구축을 위하여

미 주요 정치인과 전문인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정치 포럼/주류 사회 진입을 위한 워크

샾을 개최코저 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절취선 아래 부분을

작성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5/17-18/02

2. 장소: 워싱턴 DC 호텔(참석 통보자에게 개별통보)

3. 주 제: (연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1주제>

1) 한인 100년 이민사의 자화상과 미 주류 사회의 주역으로서의 역할

2) 미 주류 사회와 한인 단체들의 실과 허

3) 한국 동맹국으로써 미국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4) 미주 동포 사회의 구심점으로서 총연의 역할

      <제2주제>

1) 한반도의 통일과 미국의 역할

2) 한반도 통일과 재외 동포의 역할

 3) 동포센터 건립과 동포의 역할

 4) 한인 동포 사회의 미국 및 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

4. 초청강사

1) Key Note : 상원위원장 급 2, 정부 각료 1, 기타 1

 2) 주제 연사 : 한·미 전문인(정치인) 7명.

 3) Special 연사 : 임용근 전 총연회장(전 주 상원의원), 신호범 현 주 상원부의장

5.참가범위

총연 전 회원, 동포 단체장 및 차세대 대표, 미국 정치인 및 유지 동포 중 관심이 계시는

분 중 사무처에 Fax나 E-mail 로 등록 선착순 150명.

7. 영어 및 한국어 동시 통역 예정

8. 호텔 비는 각자부담, 식사 및 만찬은 주체 측에서 부담.

 공    고

   ----------------------------------------------- 절 취 선 ------------------------------------------------------

     성명: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ax: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속:________________ 한인회, 총연직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위 주제분야 중에서, (________________________ )번 분야에서 토의하길 원합니다 (예: <제 2 주제 - 3항>. )

▶본인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정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치 못하고 회의에 관한 일체를 회장에게 위임함

▶위 해당사항을 기재 하셔서 2 월 10 일까지 본 사무처로 보내 주시면 ”행사일정에 관한 세부계획”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___________ 년 ___________ 월 ____________ 일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사무처 귀중

 정치포럼 준비위원장 박선근 외 준비위원 일동.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오영



인삼의 본고장 금산에서

인간 문화재, 인삼의 명인 김창수 옹 가의

가전 비방의 명주 금산 인삼주!
누구도 모방 할 수 없는 한국인의 명주!

세계 정상들의 모임인 ASEM의 공식 건배주로

명성을 떨친 세계인의 술!!

인삼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은 체내에서 병 발생에 대한 위험도를 감소시켜 효과적으로 병을 예방할 수

있다. 많은 연구결과로 인삼의 효능이 임상적으로 실증되고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삼이나 홍삼은 폐

선종이나 간암의 발생 위험도를 100% 보았을 때 매월 3회 이상 인삼을 복용하는 사람의 암 발생 위험도는 고

작 40%-60% 이상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2000년 전부터 한국에서 선약으로 알려져 온 고려인삼은

강장제로서 뛰어난 효과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널리 기록되어왔다. 이밖에 인삼은 동맥경화.고혈압. 예장치

료. 중금속. 해독작용. 당뇨병 치료. 암 방지. 제암효과 (암세포증식 억제), 자양강장 AID 바이러스 증식 억제.

각종 질병. 면역효과. 간장 보호 및 치료효과, 알코올 해독작용.  노화방지에 좋다.

IMPORTER

T/A  중원무역

1641 Route 70 East Cherry     Hill, New Jersey 08034

Tel (856)354-0107

 공급처 (동부)
NSL DISTRIBUTORS :NJ, PA

(856)354-0107

FAR EAST BEER DISTRIBUTORS :NY

(718) 760-2034

BURKE DISTRIBUTING :MASS

(781)986-6300

WON TRADING :MD,VIRGINIA

(301)877-2250

GENERAL WHOLESALE :GA

(404) 352-1041

공급처 (서부)
CALTRA INC :CA

(323) 223 � 0808

FOSCO ; TOCOMA, WA

(253) 564 - 3276

 NSL DISTRIBURTORS, INC


